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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보면 연기땅은 인심이 후하여 이곳을 지나는 이는 도

시락이 없드라도 배불리 얻어 먹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 우리네 농촌은 새참을 먹을때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이웃을 불르느라 풍성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향토 사료집은 연기군 전체가 아닌 7개읍 면중 서면을 우선 발행합

니다.

 서면(西面)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룡산(飛龍山)의 산삼이야기 인것 같습니

다. 고려시대 많은양의 산삼을 캐고 또 캐려했지만 금방 뿌린씨앗이 하루아침에 자 

라지 않아 이를 지키다가 결국 마을만 만들고 죽은 고씨의 성을따서 고복리가 탄생했

고 천여년이 지난 오늘에와서 산삼을 이십여뿌리 캤으니 전설은 현실과 이어주는 신

비스러움을 잉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고향을 사랑하는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현대화 문명에서 사라져가는 옛이야기를 한권의 책으로 엮으는 것은 눈내리는 겨울 

밤 화로에 고구마를 파묻고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옛이야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문화원이 이를대신 하려합니다.

 이 한권의 책이 자라나는 후세에게 선인의 지혜와 우리마을이 탄생하게된 유래에 대

해 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 읍, 면을 차례로 자료를 수집하여 계속 발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책이 발간되게끔 자료협조와 수고를 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립니다. 

1993년 11월   일

조치원문화원장    장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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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간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느 지방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지역 고유의 역사적인 

사실과 선조들의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은 운주산성과 금이성을 비롯한 

서면 청라리의 도요지등 찬란했던 옛 문화유적이 여러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정통문화 유적을 찾아내어 자라나는 새세대 청소년 및 군민들에게  

조상의 얼을 전해주기 위하여 조치원문화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청라리의 마지막도

공”을 발간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많은 군민들이 애독하여 우리고장의 향

토문화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조들의 숨결과 발자취를 더듬어 참다운 우리고장의 역사와 생활의 지혜를 찾

아 가꾸어 내일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주춧돌로 삼아 새롭게 번영하는 내고장 건설

에 기여하고 이고장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는 한권의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라며 이

번에는 우리지역의 일부분적인‘서면편’을 발간하였지만 앞으로 각 지역별 유적을 소

개하는 자료들이 계속 발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책을 발간하기위하여 노력해주신   

장영 조치원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 11월   일

연기군수    권  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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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간사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는 날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천고마비의 계절,

단풍으로 물들은 산천 계곡들은 자랑이나 하듯 자태가 의연하고 황금물결치는 들녘을 

바라보자면,

 어느덧 그 모습이 사라져 가니 결실로 마음 뿌듯하면서도 한편 빈 들녁을 바라보면 

쓸쓸한 마음 금할길 없군요

 항상 우리 향토문화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서면 주민 여

러분께 인사드리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향토문화라 하면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민족혼이 담긴 가치관과 

정통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권을 동서문화로 나누어 볼때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이질적인 가족관이

나 생활가치관이 그 민족 나름의 정통성을 나타낸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동양문화

권을 중심으로 우리민족 향토문화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침과 난을 많이 겪어 귀중한 문화유물등을 약탈당하고 훼손되어 많은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로인해 최근 외국에서나 국내에서 처음발견 공개되는 고 문헌이나 자료가 적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서면에서도 향토 문화발전을 위하여 정신및 물질문명의 발전과 더

불어 우리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사장된 문화재 발굴이나 고 문헌 및 도서를 찾아내

고 전설이나 유래에 의해 고증될 수 있는 자료수집에 전력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

한 유산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고, 후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 우리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하며 화합과 단결로 미지의 발굴과 개발에 총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끝을 맺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월   일

연기군 서면 지역구 출신
                                      유 진 국                               연  기  군  의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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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 연혁

            군립공원 고복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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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西面)의 연혁(沿革)

 백제때(百濟) 서면(西面) 일부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었다.

 신라 통일후(新羅統一候 ) 연기(燕岐)로 고쳐서 연기문의(燕岐文義)와 그리고 대록

목천(大麓木川)의 령현(領縣)에 속하기도 하였고 조선 태종(太宗)때 연기현과 전의현

을 합한 전기현(全岐縣)에 속했으며 그후 다시 연기현과 전기현으로 분류되어 조선말

엽에 연기의 서남(西南)으로 연기군(燕岐郡)에 속하게 되었다.

 관불산(冠佛山) 아래서 펼쳐진 이 지역은 신라때 정읍현(井邑縣)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당시의 고적(古蹟)이 현존하고 있으며 고려(高麗)때부터 명당지(名堂地)가   

많아서 각(各)씨족(氏族)들이 자리를 정하면서 정착(定着)하여 씨족촌(氏族村)같은 

구성으로 마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1914년 이전은 작은 면적으로 조직(組織)되었기 때문에 면장(面長) 교체시(交替時) 

면장 자택에서 사무(事務)를 인계하는 형편 이었는데 1914년 3월 도령(道令) 제2호로 

써 북일면(北一面)일부와 각면 일부를 편입(編入)하여 당시 36개리였는데 동년(同年)  

7월에 동리구역(洞里區域)을 다시 정리하여 36개리를 9개리(個里)로 개편하였으며 면 

사무소를 봉암리(鳳岩里)에 두었던 바

 1917년 조치원면(鳥致院面)이 신설되면서 북면(北面)의 9개리를 편입하여 18개리를 

관할하게 됐고 면사무소를 조치원에 두게되었는데 1921년 6월5일 공주와 조치원간의 

국도변인 번암리 (磻岩里)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였다.

1940년 11월에 번암리(磻岩里) 신동(新洞) 내창(內倉) 동리(東里)등 4개리가 조치원 

으로 편입되면서

 행정상 주민들의 불편됨을 고려하여 면 전체의 중심지인 성제리(性齊里)로 1942년 

11월 27일에 면사무소를 이전하였으나 청사(廳舍)가 노후(老朽)되어 비가새는 불편속

에서 수년을 고생하다가 1971년 10월 16일에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연기군(燕岐郡)의 1읍 6면의 한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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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의 지명유래

            효동-효자효부가 많이 나오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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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西面)지명(地名) 유래

청라리(靑羅里)

 백제(百濟)때에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의) 령현(領縣)

에 속했다. 고려때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태종때 전기현(全岐縣)의 지역이었다가 조선   

말엽에 연기군 서면의 지역(地域)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현지역을 청라리(靑羅里)라 부르고   

있다.

나발터(羅發垈)

 청라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나주라씨(羅州羅氏)들이 거주하였다가였다가 이곳에서 모두 떠났다  

하여「나발터(羅發址)」라 불리웠으며 또한 지형(地形)이「나발」같다하여「나발터」청라「靑羅」라 부르기

도 한다.

양진터(良津垈)

 양달쪽 큰 은행(銀杏)나무가 서있는 마을이다. 양진(良津)이라 쓰기도한다. 전의 이씨(全義李氏)들의 

거주지로 알려져있다.

헌터(憲垈)

 양진터 맞은편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다. 음진터 라고도 부르는데 북쪽이 트여서 환이 들여다보인다하  

여 원 마을이름이 북향존(北向村)으로 망붑(望北)이라 불렀었다.

효자인 홍우구(洪寓九)가 살면서 예의(禮儀)법도 (法度)가 밝아짐에 따라 헌터(憲垈)가 밝아짐에따라  

헌터(憲垈)혹은(獻垈)러 부른다.

월하리(月河里)

 백제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 령현(領縣)에 속하였  

다.

고려때 청주목(淸州牧)에 속하였고 조선태조때에는 전기현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북이면지  

역이었다. 예전에 월하방이 있었으므로「가레리」또는「월하」「월동」이라 불렀었다.

월동(月洞)

 월하리에있는 마을이다 조선말엽 정치에 환멸을 느낀 민후건(閔候蹇)이 한양을 떠나 초야(草野)에 뭍 

히기 위해 이곳에 내려와 마을을 만들고 풍류(風流)를 벗삼아 살았다하여 세월 좋은마을 이란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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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典洞)

 참고개 위쪽에 있는 마을을 전동(典洞)이라 부른다. 조선 인조(仁祖)때 인조가이괄의 난(亂)을 피하여 

공주(公州)로 피난할때 난을 피해 피난온다는 말을듣고 이 마을사람들이 금강(錦江)까지가서 왕(王)을   

 영접(迎接)하였었다. 여기사람들이 자기(自己)에게 환대하여 주는 것에 놀란 인조는 여기사는 사람들  

이 예쩐(禮典)에 바른 사람들이라하여 그들의 마을을「典洞」이라 부를수 있게 하사 하였다. 「작은창고

개」,「새터말」이라고도 부른다.

월계(月溪)

「월하」아랫편을 월계(月溪)라 부른다. 마을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옛날에 서원(書院)이 있었던 마을이  

다. 예전엔 장이서는 시장이었는데 조치원 시장이 번성함에 따라 자연 여기 시장은 없어졌다.

 예전에 서원이 있었던 곳이라 구서원이라고도 부른다. 청거리(淸巨里)를 중심으로 월계부락 일대와    

봉암(鳳岩)뒷고개까지간 충남도인(忠南道人)의 시장(市場)이었는데 조치원시장이 철로개통과 더불어   

번성함에 따라 월계시장(月溪市場)청거리시장(淸巨里市場)은 자연 폐쇄 되었다.

창령조씨(昌寧曺氏)의 집거지(集居地)임.

청거리(淸巨里)

 조선말까지는 충남도인(忠南道人)의 시장으로충북인(忠北人)의 시장인 조치원시장과 큰 시장였고 음  

력 4일, 9일에 장이 섰으며 조치원시장의 번성으로 차츰 쇠퇴하여갔다.

부곡(富谷)

월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부곡사(富谷寺)란 절이 있었다해서 부곡(富谷)또는 부처곡 이라부  

른다.

뜸옥골

「전동」서쪽에 떨어진 마을이다. 고대시(古代時)오씨(吳氏)가 정착한 부락으로 오씨 문중의 (吳氏門  

中)에 대학자(大學者)의 호(號)가 두옥(斗玉)이라는 설(說)이있고 두옥동(斗玉洞) 중앙지점에 정안이씨  

(廷安李氏)원조묘(遠粗墓)가 있는데 기자손(基子孫)들이 묘아래에 마을을 이루면 부자로 살수 있다는   

뜻에서 옥(玉)이 말(斗)로 담을 만큼 부유해진다는 두옥동(斗玉洞)이라했다.

 오늘날에는 신리파(新里派)홍씨(洪氏)들의 집거지(集居誌)로 임(林) 이(李)노(盧)등 많은성이 거주하  

고 있음.

묘막(墓莫)

 월하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한 효자가 이곳 산속에 부친의 묘를 쓰고 3년간(三年間)시묘를 하였  

다해서 묘막이라 부른다. 그후 이곳엔 효자효부(孝子孝婦)의 마을로 통하게 되었다한다.

구서원(舊書院)

 문정공(文貞公) 송제(松齊) 한충(韓忠)의 서원(書院)으로 서원을 봉암(鳳岩)으로 이전하면서 구서원

(舊書院)이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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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리(龍岩里)

 백제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였으며 신라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의 령현(領縣)에 속  

했었다.

 고려때 청주목에 속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때엔 전기현(全岐縣)구였이었고 조선말에 연기군 서면  

지역이었다.

 금당산(金唐山)에 용거(龍巨)하는 설산(雪山)이있고 용바위가 있으므로 용암(龍岩)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동리(洞里)를 병합하여 용암리(龍岩里)라 하였다.

용암동(龍岩洞)

 위양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 금당산(金塘山)에 설산(雪山)이었고 마을뒤 우측으로 용암(龍   

岩)용바위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옛날엔 한양(漢陽)에서 호남(湖南)에 이르는 역  

촌(驛村)처음 김씨(金氏)들이 정착(定着)한 마을이다.

용굴

 위양골 서쪽에 있는굴이다. 바위에 굴이 뚫렸는데 그 깊이를 알수 없으며옛날에 용(龍)이 여기에서    

승천(昇天)하였다 하여 큰 가뭄이 있으면 여기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한다.

용이 나온 굴이라하여 용굴이라 부른다.

위양골(渭陽)

 용암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위양역(渭陽驛)이 있었던 곳으로 역졸(驛卒)들의 왕래가    

많았던곳이다 그래서 역말 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이 남향촌(南鄕村)으로 되어 있어서 위양동(渭陽洞)이라 했다는데 위양동(渭池)와 위양(渭陽)을 

합해서 약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위지울(渭池洞)

 위양골 위에있는 마을이다. 지형(地形)이 와우형(臥牛形)이라한다. 월하천(月河川)상류는 본래 위수  

하류(渭水下流)에 위줄 이라고도 부르는데 서쪽에 위치한 부락이나 남향촌(南向村)이어서 항시 따뜻한  

마을이라 한다.

검단(黔丹)

 용암 서쪽에있는 마을이다 본래의 마을명은 금당(琴堂)이었다한다. 서민층의 거주지라해서 검단(黔丹 

혹은 儉丹)이라 부르게되었다 원예농가가 많다.

솔티(松峴)

 경기·호남간의(京畿·湖南間)의 역촌(驛村)이었는데 지난날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고 현재 5,6세대의 

원예가가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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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촌리(瓦村里)

 백제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고 신라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의) 령현(領縣)에 속했었 

다. 고려때 청주목(淸州牧)속하기도 하였고 조선 태종(太宗)때에는 전기현에 속했다가 조선말기에 연 

기군 서면에 속하였다. 이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기와집이 많은 곳으로 와촌리(瓦村里)라  

하였다.

통미

 전당골 앞들 가운데 있던작은 산을 통미라 부른다. 지금은 논을 정리하느라 없앴지만 옛날엔 통미의  

꽃밭하면 보기가 아름다운 곳으로 지적했었다.

군량골

 창고개와 전당골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정좌산(正左山)에서 고려와 중국 합단과의 싸움때 군량(軍糧) 

을 쌓아두었던 곳이라하여 군량골이라 부른다.

지와말(瓦村)

효방동(孝坊洞)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에 대실(大室)의 부자집(富家)과 함께 기와집이 많이섰던 마을이라해서 기와  

말이라 불렀다 한다. 기와말이 변해서 지와말로 변해서 부르게 되었다한다.

 세조(世祖)때 화를 입은 충신 성삼문(忠臣 成三門)의 성씨(成氏)들이 숨어 살기위해 이곳에 정착 하였

다하는데 지금은 16代에 이른다한다.

궁바골

 와촌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마을 뒷산에 큰 굴이있었고 그 굴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한다. 헌 

데 그 호랑이는 밤이나 낮이나 마을을 바라보고 울었다 하는데 호랑이가 궁해서 우는 고을이라 하여    

마을을 궁바골 이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은암동(隱岩洞)

 욧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숨은바위가 있다해서 숨은바위라고도 부른다.

마을뒤에 험준한 산이있고 또한 계곡(溪谷)이 있는데 바위의 한 부분이 불쑥 불쑥 튀어나와있어 바위  

가 전체를 숨기고 있는 형국(形局)이라하여 은암(隱岩)이라 부르는데 그 아래에 마을이 있다.

대실(大室)

 대산 밑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400여년전 성씨가문(成氏家門)의 정착지(定着地)로서 성씨의 종가   

(宗家)이며 부자로 살았다 해서 대실(大室)이라부르고 서계(西溪)라는 학자가 살았다 한다.

밤나무골(栗村)

 대실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밤나무가 많다해서 밤나무골 이라부르고 진원박씨(珍原朴氏)들이  

5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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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터(磻岩洞)

 지아말 북동쪽에있는 마을이다 장수바위가 있는데 장수바위가 있다 해서 번암터(磻岩垈)라 부른다.

 조선초에는 흥덕장씨(興德張氏)들이 살기 시작하여 지금은 장씨촌(張氏村)으로 되었다. 번암 중암이

라 부른다.

효동(孝坊洞)

 지아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욧골 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부터 순종안씨(順 

興安氏)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효자 효부(孝子孝婦)가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해서 효방동  

(孝坊洞)이라 부른다.

쌍전리(雙錢里)

 백제떄는 두잉지현(豆仍知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엔 연산문의(燕山文義)속했으며, 고려때 청주목  

에 속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때는 전기현(全岐縣)구역이었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북이면 이였고 이곳의 산세가 수려해서 마치 중국에서 경치가 으뜸인 전당(錢 

唐)이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쌍괴리, 전당리를 병합하여 쌍전리(雙錢里)라하여 북면에  

편입하였다가 1917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서면에 편입되었다.

전당골(錢唐)

 전성말 서쪽 들가운데 있는 마을을 전당골이라 부른다. 마을뒤에있는 정좌산(正左山)에서 고려워 원  

나라 장수가 몽고족 합단을 무찔러 섬멸하였다하여 이곳을 진선동(鎭善洞)이라 불렀었다. 그후 1400년  

경 남양홍씨(南陽洪氏)와 강,유씨가 이곳에 정착하여 산명(山明)이 수려(水麗)한 것이 중국의 전당(錢 

唐)과 흡사하다하여 마을을 전당 이라 부르고 전당골로 불리운다.

창고개(쌍괴-雙槐)

 전당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을 쌍괴라 부른다. 마을가운데에 괴목(槐木)이 있다하여 일제시(日帝時)괴 

자(槐字)를 넣어 쌍괴리라 했다.

못터

 통미 옆에 있는 연못터를 못터라 부른다. 옛날에는 큰연못이 있었는데 큰 장마로 연못은 없어지고 못 

터만 남아있다한다.

군량골(軍糧洞)

 정좌산전투(고려시대 합단과의 싸움)시 군사들이 먹을식량을 쌓아 놓았던 창고가 있던 곳 이라는데서 

연유.

쌍유리(雙流里)

 백제때는 구지현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는 대록군(大麓郡)의 령현(領縣)에 속하기도 하였다. 고려때 

는 청주목에 속했으며 조선태종(太宗)때 연기현과 전의현이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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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엽엔 연기군 서면의 지역이 되었다.초당산(草當山)을 중간(仲間)에두고 계곡(溪谷)에서 흘러오는 냇 

물이 마을아래서 합하므로 쌍류(雙流)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혁 개혁때 이웃 동리(洞里)를 병합하  

여 쌍유리(雙流里)라하였다.

일곱길바위

 권텃골 뒷산에 있는 바위를 일곱길바위라고 부른다. 일명 장수바위라고도 부르는데 바위길이가 일곱  

길이라해서 그리부른다.

솔티

 쌍류리에서 전동면 송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솔티라하고 그 아래 마을도 솔티라 부른다. 솔티 고개   

는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있고 솔티 마을엔 예전에 송현원(松峴院)을 두어서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마을이었다 한다.

월정(月亭)

밀말 건너에있는 마을이다 여기는 원래 은진송씨(恩津宋氏)의 제실(齊室)이 있는 곳이라 송재실이라 

불렀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전(前) 참판(參判) 이승순(李承純)이 이 마을로 낙향(落鄕)한 후부터는 그의 

호 월정(月亭)을 따서 부르게 되었고 월정(月亭)이란 정자가 있었다한다.

성당(聖堂)절터

 권터골 뒤에있는 골짜기를 성당절터라 부른다. 옛날에 성당사(聖堂寺)란 절이 있었다하여 성당절터라 

부른다.

생천(生千)

 벌말 북쪽 큰 산속에 있는 마을이다 큰 길가이면서도 피난처로 알려져있다 임진왜란때 이곳에 천명이 

피난하여 무사했다한다 그래서 천명의 목숨이 살아났다하여 생천(生千)이라 부른다. 주거성씨(姓氏)는  

李, 徐이다.

벌말

 쌍류리 앞 벌판에 있는 마을을 벌말이라 부른다 들에 마을이 있다해서 벌말이라 부른다. 이 부근에서 

강물이 서로 합치는가하면 지형(地形)이 또한 행단형(行丹形)이란 명당(明堂)자리라 하는데 근 300년

을 두고 강릉김씨(江陵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권터골(또는 松岩)

 쌍류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뒷산엔 소나무와 바위가 많고 쉰길바위 50文岩가 있는 마을  

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사람이 권씨(權氏)라해서 이 마을을 권터골이라 부른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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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리(新岱里)

 백제때는 두잉지현의 지역이였으며 신라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의 령현(領縣)이었다.

고려때엔 청주고을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이조태종때 전기현에 속했다가 이조말엽엔 연기군 서면의   

지역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80여년간에 홍씨(洪氏)가 여기에 정착하면서 새터를 잡아 홍씨(洪氏)들 40여

호가 마을을 이루면서 새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1914년 행정개혁때 동리를 병합하여 행정구역상 신대리(新岱里)라하고 연기군 서면(西面)에 속하게  

되었다.

강골

 불당골 서쪽 큰 골짜기 입구에있는 마을을 강골 또는 강동리(江東里)라 부른다. 마을이 강의동쪽에    

위치한다해서 그리 부른다 한다.

송적골

 신대리 막바지 골짜기에 있는마을이다. 마을 뒷편으로 경기 호남간의 국로(國路)가 개통될때 작은솔  

티고개가 짤라지면서 소송(小松) 송적골로 부르게 되었다.

송정(松亭)

 신대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300년간이나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의 집거지였고 또한 그후 거유(巨   

儒)박당 정용몽등이 학자들을 영입(迎入)하여 송정(松亭)을 설립하고 유홍양대성(兪洪兩大姓)의 젊은  

이들을 훈도(訓導)했던 유서깊은 마을이다.

 마을앞에 소나무 정자가 있다해서 송정(松亭)이라 부른다.

살구정이(杏花)

 새터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살구나무가 많아서 살구정이라 부르게되엇다 한다. 살구나무에  

서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여 마을을 향화(香花)라고도 부른다.

 조선중엽에 경기호남간 큰도로가 마을앞을 통과하였다. 그래서 동구(洞口)밖에는 길손을 기다리는 주 

점(酒店)이 있었다해서 안동네를 행정(杏亭)이라 불렀다.

신대(新岱)

 살구정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남양홍씨(南陽洪氏)의 시점지(始占地)로 여기에서 대박산(大 

朴山)의 수구(水口)까지 옥야(沃野)10리가 개간되고 40여호의 홍씨들이 집거(集居)하여 살던 부유촌    

(富裕村)으로 새롭게 이룩한 마을이라하여 새터말 또는 신대 新垈라 부른다.

불당골

 새터말 북쪽에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큰 절이있었는데 어느날부터 빈대가 들끓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  

찰에 불을질러 폐사하고 절터만이 전하여 불당골이라 부른다.

옛날에 홍씨(洪氏)와 김씨(金氏)가 의좋게 살았다해서 마을을 우덕(友德)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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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골

 새터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기 1400년대에 연서홍씨(燕西洪氏)의 정착지 이기도하다. 옛날에 숯   

을 굽던 곳이라하여 숫골이라 불렀다.「숯골」이 변해서 숫골이 되었다

의넘어(義洞)

 원래는 성주현씨(星州玄氏)의 묘지기가 살던곳으로 동전평야(洞前平野)를「이넘어」로 부른 것은 주민

들이 능선(稜線)넘어있는 이 마을을 부지중(不知中)에「이넘어말」로 호칭(呼稱)하기에 비롯했다함. 그

후 3.1운동 당시에 항일투사(抗日鬪士)로 알려진 의사 홍일섭(義士洪逸燮)의 만세지라해서 의동(義

洞)으로 개칭(改稱)하였다 함.

성제리(性齊里)

 백제때는 두잉지현의 지역이였으며 신라통일후에는 연산의 령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때 청주에 속 

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조때엔 전기현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이면의 지역이었다.

 뒷산에 성(城)처럼 되어있으므로 성재 또는 성작골 그리고 도맥(道脈)이라고도 불려왔는데 남양홍씨  

의 학자가 당호(堂號)를 성제(性齊)라 한이가있어 성재로 많이 불려왔다.

 1914년 행정 개혁때 이웃 동(洞)을 병합하여 성제리(性齊里)라하고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승작골(勝敵洞)

 고려 충렬왕 17년 원나라에 반기를 들은 합단이 쳐들어오자 고려와 원나라 장수의 연합으로 크게 승  

리하였다하여 붙여진 이름

서당골(書堂洞)

괴성앞에 있는 마을이다. 이조 효종때 공판(工判) 홍우극(洪禹極)부자(父子)와 세문당(歲文堂) 홍선생

이 서당을 짓고 서생(書生)을 가르킨 곳이라 하여「서당골」이라 부른다.

두루봉

두루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비룡산 문맥(文脈)이 이 마을 뒤로부터 우측(右側)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데 그 모양이 둥근박과 같다하여 두루봉 또는 원봉(圓峰)이라 부른다한다. 기계유씨들이 300여년  

전부터 새거지로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10여호가 살고있다.

원성제(原性齊)

성재리에있는 마을이다. 명거(名巨) 홍이경(洪履慶)의 손자 홍우(洪禹)가 그 당시 명유(名儒)로서 호 

(號)_가 성제(性齊)였으므로 그가있던 이 마을을 원성제(原性齊)라 부르게 되었다한다.

지금도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괴동(槐洞)

 두루봉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둥우리재 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이 작은 둥우리 같이 생긴 지형(地形)이 

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일정시대에 마을 입구에 괴목(槐木)이 큰 것이 있다해서 괴동(槐洞)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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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다.

성뜸

 괴성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成氏가 살았다해서 성씨(成氏)안착한 곳이라해서 성뜸이라 부른  

다한다.

과성

 둥우리재 넘어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새의 둥우리처럼 되어있었는데 둥우리재의 혼동을 피하여 한  

자로「과성」「새말」또는「봉촌리」라 부른다.

새말(巢城)

 성뜸에서 지서로 통한 지형이이 대형계소형(大型계巢形)으로 되어서 巢城이라 칭(稱)하나 원동명(元  

洞名)은 봉촌(鳳村-새마을)혹(或)은 신리(新里)로 불러왔다.

부동리(釜洞里)

 백제때는 두잉지현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엔 연산문(燕山文義)의 령현(領縣)이었다. 고려때엔 청주고  

을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때엔 전기현에 속했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군내면의 지역이 

었다.

 옛날에 그릇 가마를 묻었던 자리가 있다하여「가마골」「부동(釜洞)」으로 불리워지던 곳으로 1914년에 

행정개혁때 치암리와 서면의 오룡리를 병합하여「부동리」라하고 서면에 편입되었다.

원부동(元釜洞)

 부동리 원마을이다 부동리에서 가장빨리 마을이 형성(形成)되었던 곳으로 가마솥과 인연이 있는 원마  

을이다해서「원부동」이라 부른다.

치암(稚岩)

 부동리에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꿩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고해서 마을을「치암」또는「꿩바위」라 부른다

한다. 동네의 동북편 산중에서 가계(家鷄)와 야계(野鷄)가 아침저녁으로 산록중문지점(山麓中文支点)  

에 내려와서 모이를 먹으면서 긴식(緊殖)하므로 인명(因名)되었다는데 부지중(不知中)에 산치(山雉)가  

감적(減迹)하면서 이에 따라 가계(家鷄)도 은적(隱迹)하더니 동명(洞名)마져 패동(敗洞)되었음.

가마골(釜洞)

 고려 충렬왕 17년 쌍전리 정좌산 전투에서 고려와 원나라 장수가 원나라에 반기를 들은 합단을 무찌   

르기위해 큰솟을 걸었던 곳이라하여 붙여진이름이고 또한 큰부자가 매일 100명의 식구들이 먹을 밥을  

하기위해 큰솟을 걸어왔다는 것에 붙여진 이름이다.

오룡동(五龍洞)

 꿩바위 서쪽에있는 마을이다. 이부근에 오룡정주형(五龍爭珠形)의 명당이 있고 지형이 오룡처럼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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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하여「오룡동」또는 오룡골이라부른다 한다.

홍촉골(紅燭)

 가마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날밤 꿈에 보기를 자기가   

정착한 집 부근의 땅이 어찌도 밝은지 어둠에서도 땅에서 광채가 환한 대낮 같았다하여「홍촉골(紅  

燭)」이라 부르게 하였다.

 지금은 마을부근의 산흙이 모두 붉은 황토(黃土)라 한다.

방죽안(防築)

 부동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엔 마을앞에 큰 방죽이 있어서 약(約)10정보(町步)나 되어 가물때에는  

전답에 물을 대었다한다. 큰 방죽안에 마을이었다해서「방죽안」또는「방축동」이라 부른다.

산수동(山水洞)

 오룡골 북쪽에있는 마을이다. 서면 북쪽에 관불산이있고 봉산(峰山)이 우뚝 솟아 있는가하면 미호천   

동강(桐江)이 유유히 흐르고 산수가 수려한 환경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동네라하여 산수동 이라부른다.   

옛 산소(山所)가 있다.「산숫골」이라고도 부른다. 200여년 전부터 기계유씨들이 거주하던 터전이다. 

봉암리(鳳岩里)

 백제때는 두잉지현에 속했었다. 삼국통일후에는 연산문의(燕山文義)에 속했으며 고려때엔 청주에 속  

하였고 조선초엔 전기현의 지역이었다가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북이면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이 봉(鳳)

바위가 있어서「부엉바위」「봉암」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혁 개혁때 군내면의 봉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봉암리라 하여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  

었다.

봉황산(鳳凰山)

 봉암(鳳岩)동쪽에 있는 산이다. 봉바위가 있다해서(鳳凰山)이라 부른다 한다. 여기서 상고시대(上古  

時代)의 동검(銅劍) 동시(銅矢) 동창이 나왔으며 마을이 매우 유복하게 번성하는 이유를 봉황산에 미  

루는 방법이 많다.

봉암(鳳岩)

〈주막거리〉앞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봉황산(鳳凰山)이란 산이 있고 그 산에 봉바위란 바위가 있다 

해서 마을을 봉바위라 부른다. 또한 봉암(鳳岩)이라고도 부른다.

주막거리

〈봉암〉뒤 큰 길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부터 여기엔 주막과 가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 

큰하여 서성거리는 거리라 하여〈주막거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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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양학교(岐陽學校)

 서면 봉암리에 기양학교란 사립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농촌(農村)의 청소년(靑少年)을 깨우쳐 민   

족(民族)의 이념(理念)을 배워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다는 청소년들이 위대한 꿈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설립을 본 학교로서 서면 봉암리 이락당(二樂堂)에 있었다.

 설립(設立)은 1904년 4월이었고 설립자(設立者)는 민족애가 뚜렷한 윤준식(尹浚植)과 한일동(韓日東)  

두사람이 있고 초대교장(初代校長)은 윤준식(尹浚植)이었다 한다. 몇년만에 폐교(廢校)했지만 많은 인  

재(人材)를 배출하였다.

봉바위

 봉황산 동쪽에 있는 바위를〈봉바위〉라 부른다. 이바위는 꼭 봉황처럼 주둥이가〈창고개〉를 향하고 있

어는데〈창고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봉황이 〈창고개〉를 파먹고 똥을 봉암에다 눔으로 봉암은 잘되고

〈창고개〉는 가난하게 된다 하여 그 바위를 몰래 떨어 버렸다 한다.

기룡리(起龍里)

 백제때는 두잉지현에 속하였고 삼국통일후(三國統一後)엔 연산 문의(文義)에 속했었다. 고려때엔 청  

주(淸州)의 관할이었고 조선초엽엔 연기현에 속했고 조선말엽엔 연기군 서면의 지역이었다. 지형이 용  

(龍)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계(形計)라 하여 그 뜻을 따라 기룡(起龍)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개혁  

(行政改革)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기룡리(起龍里)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효교(孝橋) 현평전부락남쪽(現坪田部落南쪽)의 홍씨(洪氏)가 백여년 전에 쇠미한락(衰微寒落)하면서  

평택(平澤) 임씨(林氏)가 계점복거(繼占卜居)할때 이 지역(地域)은 하동막(下東幕-아래 동막골)으로 호

칭(呼稱)되면서 소계(小溪)를 건너가서 일소동(一小洞)을 이루고 거주하던 임시부락이 기룡(起龍)인데 

원명은 월동(越冬-건너말)이었다. 한편 1895년(高宗 32) 동리거장(洞里居長)인 林씨가 북이면장(北二面

長)으로 취임(就任)하여 자택(自宅)에서 면사무(面事務)를 집무(執務)하면서부터 월동(越冬)을 기룡 

(起龍)으로 개칭(改稱)하기에 이르렀다.

요화리

 〈동막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옜날에 요화방〈堯化防〉이었다하여 요화리라 부른다 한다.

요화방(堯化坊)은 현재의 기룡리(起龍里)의 전역(全域)의 통칭(通稱)이었다는 설(說)이 있으나, 요화방

(堯化坊)은 패동(敗洞)되었음. 그런데 현재의 평전(坪田)이 300년전에는 요화방(堯化坊)이오. 200년    

전에는 효교(孝橋)였다하여 한동안은 하동막(下東幕)으로 불리었다 한다.

오세구효비(五世九孝碑)

 〈망골〉입구에 있는 비(碑)이다. 효자(孝子) 홍연경(洪延慶)과 그아들 홍연설(洪延卨) 손자 홍우적(洪 

禹績), 홍우평(洪禹平), 홍우구(洪禹九) 증손 우만 현손 홍득일(洪得一)오세손, 홍상덕(洪相㥁)의 효행  

(孝行)이 지극하여 오세구효(五世九孝)가 됨으로 영조(英祖)〕가 그 사는 마을의 이름을 효교(孝橋)라  

고쳐 줄 만큼 홍씨(洪氏)들의 가문(家門)을 빛낸 효행비(孝行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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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묘동(侍墓洞)

 〈망골〉앞에 있는 골짜기를 시묘동(侍墓洞)이라 부른다. 효자(孝子) 홍우구(洪禹九)가 그 부모상을 당 

하여 이곳에서 시묘하는데 범이와서 호위하고 우물이 솟아오르다가 시묘가 끝나자 범도 가고 우물도   

끊어졌다 한다. 효자(孝子)가 효도(孝道)하는 골짜기로 효묘동(孝墓洞) 또는〈시묘골〉이라 부른다.

망골

 기룡리(起龍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옛날에는 이 마을 앞을 지나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 있어는데   

도둑이 많아서 그 길을 막고 다른 곳으로 가게되어〈막은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망골〉이 되었다 한

다. 이곳에는 홍씨가내(洪氏家內)에 일곱효자가 났으므로 영조(英祖)가 마을 이름을 〈효교〉라 고쳐 주

기도 하여〈효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랑이골

 〈매봉〉아래에 있는 골짜기라 해서〈다랑이골〉이라 부른다. 여기엔 옛날부터 논다랑이가 많이 나는 골

짜기라 해서〈다랑이골〉이라 부른다 한다.

원기룡(元起龍)

 평전(坪田)동쪽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선지(仙地)로서 기룡(起龍)의 원마을 

이라 하여 원기룡(元起龍)이라 부른다 한다.〈건너말〉이라고도 부른다.

정골(鳳崗)

 〈망골〉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참의(參議)를 지낸 홍연경(洪延慶)의 제삼자인 연당공(延亮公)이

처음 정착(定着)한 마을로 마을의 형태(形態)가 문경조령(門慶鳥嶺)과 같다해서 봉강(鳳崗)이라 부른  

다 한다.

산이 사방으로 둘러 쌓으며 옛날엔 그릇점이 있었던 마을이다.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이 많이 살고 있 

다.

동막골(東幕골)

 〈망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의 평정부탑(坪田部落) 남쪽에 자리잡은 홍씨(洪氏)가 옛날에 어렵 

게 살때 임씨(林氏)들의 가문(家門)이 번창하면서 임씨(林氏)들이 동쪽의 막이라 붙여준 동명(洞名)이  

라 한다. 동막(東幕)이라고도 부른다.

자룡(自龍)

 〈망골〉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충주양씨(忠州梁氏)가 처음 정착(定着)한 마을로서 뒤 산맥(山脈)이 

비룡산(飛龍山)에서 이어졌다 하여 용(龍)이 올라갔다는 굴도 있고 해서 자룡(自龍)이라 부른다 한다.

은골(隱洞)

 〈망골〉북쪽산에 들어가 있는 마을이다. 동산(東山)부락 동북편에 작은 언덕을 이룩한 지대에 가호 

(家戶)가 적재되어 있는 마을인데 산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마을이 이룩되었다 하여 은동(隱洞)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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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골〉이라 부른다 한다.

평전(坪田)

 〈망골〉남서쪽 평탄한 들에 새로 생긴 마을을 평전(坪田)이라 부른다. 임씨(林氏)들이 이룩한 마을   

평탄한 들에 마을을 이룩하였다하여 그리부른다 한다.

동산(東山)

 신림(新林)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동명(元東名)은 사기점(沙器店)이 있다 해서 〈사기점골〉인데 임 

씨(林氏)들이 신림(新林)에 자리잡다가 가계(家系)가 번창해짐으로 동쪽으로 와서 한자리를 잡아 산아  

래에 부락을 형성하였다해서 동산(東山)이라 부른다 한다.

원동명(元東名)은 사기점골이었는데 신림(新林)에서 살던 임씨(林氏)들이 동족(同族)이 잡거(雜居)했 

다해서 동산(東山)이라 함.

신림(新林)

 기룡리(起龍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평택임씨(平澤林氏)의 일가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낸 임  

순우(林舜宇)란 사람이 공주(公州)에서 이곳으로 이사와서 정착(定着)하면서부터 임씨(林氏)들이 이룩 

한 마을인데 그 당시 새로 임씨(林氏)들이 이룩하는 마을이란 뜻에서 신림(新林)이라 부르게 되엇다   

한다.

은행정·정유(傳谷)

 신촌(新村)과 은동(隱洞)사이에 있는 부락(部落)이었는데 예전에 동구(洞口)에 거대(巨大)한 은행나무

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정(銀杏亭)이라 칭(稱)했으나 일제시(日帝時)에 은동(隱洞)으로 합병(合倂) 패동 

(敗洞)되었다.

국촌리(菊村里)

 백제때는 두잉지현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후는 연산문의(燕山文義)에 속했었다. 고려땐 청주(淸州) 

의 관할이기도 했었고 이조 태종(李朝 太宗)때부터 전기현의 지역이었다가 이조말엽엔 연기군 서면의  

지역이었었다.

 이 지역은 국화(菊花)가 많이 펴서 국화향기의 마을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 그래서 국촌이라 불렀었  

다. 서기 1914년에 행정개혁때 이웃의 독동리의 대박리 후덕리를 병합하여 국촌리라 하고 연기군 서면  

에 편입되었다.

후덕동(厚德洞)

 국촌리(菊村里)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뒤에 기계유씨의 묘(墓)가 하나 있는데 그는 천성(天性)이 착실 

하여 어느날 우연히 큰 고을에 갔다가 고아(孤兒)가 된 정동(鄭童)을 주워다가 키웠는데 그는 또한 머 

리가 좋아서 글도 잘 읽고 해서 10여년을 공부한 끝에 크게 성장(成功)하여 전라도(全羅道)에서 벼슬   

을 하게 되었다한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를 키우고 크게 성공시킨 유씨가 죽자 그는 전라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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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기를 찾아와 은덕에 보답하는 뜻에서 묘지(墓地)를 정해서 유씨가 살던 이 마을을 후한 인덕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후덕동(厚德洞)이라 부르게 하였다 한다.〈후덕골〉이라고도 부른다. 기계유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가느실

 국 촌리(菊村里)에 있는 마을이다. 이 부락은 지형(地形)이 가늘고 긴 협곡(峽谷)으로 되어 있어서 마  

을을〈가느실〉또는 세곡(細谷)이라 부른다 한다. 기계유씨가 많이 살고 있다.

독골

 〈국말〉 동쪽에 있는 마을을〈독골〉이라 한다. 옛날 어느 총각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자기를 정했다 해서

〈독골〉〈독동〉이라 부른다 한다. 기계유씨가 많이 살고 있다.

대박(大朴)

 〈독골〉아래에 있는 마을을 대박(大朴)이라 부른다. 대박동(大朴洞) 후산(後山)은 비룡산(飛龍山)줄기

가 장장 20리를 잔잔하게 산세가 뻗다가 말단에 와서 함박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대박(大朴) 즉큰 박이  

라해서 대박(大朴) 이라 부른다 한다.〈함박산〉이라고도 부르는데 기계유씨가 많이 살고 잇다.

국말

 〈독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을이면 국화꽃이 만발하는 마을이라 해서〈국말〉또는 국(菊)촌이라 부

른다 한다. 또한 여기 마을 산형(山形)도 만발한 국화같다고 한다.

정잣골

 〈독골〉백호쪽에 있는 골짜기를〈정잣골〉이라 부른다. 여기엔 느티나무 정자가 있다해서〈정잣골〉이라

부르는데 옛날에 여기를 지나는 행인들이 꼭꼭 쉬어가던 마을이라 한다.

섬들

 〈독골〉앞 북쪽넓은 들에 있는 작은들을〈섬들〉이라 부른다. 이기 섬들은 마치 큰 바다속의 섬처럼 생

겼다해서〈섬들〉이라 부른다 한다.

벼락정이

 〈정잣골〉옆에 있는 골짜기를〈벼락정이〉라고 부른다.〈벼락정이〉란 여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벼락을 맞

아 부서졌다 해서 벼락에 맞아 부서진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벼락정이〉라 부른다 한다.

 여기 바위엔 옛날부터 큰 지네가 살고 있었다 한다. 그 지네는 가끔 바위에선 나와서 지나는 행인을   

괴롭히곤 했는데 하루는 여기를 마침 신혼행렬(新婚行列)이 지나갈때 그 지네가 나타나서 신부(新婦)  

가 타고 있는 가마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하자 변안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그 지네만 죽게 했다는  

데 그때 벼락에 지네가 살고 있던 바위도 부서졌다 한다. 그래서〈벼락정이〉또는 전암(電岩)이라고 부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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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복리(高福里)

 백제(百濟)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新羅統一後)는 연산문의(燕山文義)의 령  

현(領縣)이었었다. 고려(高麗)때엔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고 조선때 전기현에 속했다가 조선말엽  

에 성씨(成氏)가 처음 여기에 살면서 높은 산밑에 위치(位置)한 마을이라 하여 고산(高山)이라 불렀다.

 또한 아래 부분에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이곳은(복골)이라 불렀는데 서기 1914년 행정개혁시(行政改革 

時) 이곳은 동리(洞里)를 병합하여 고복리(高福里)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하복(下福)

 〈아래복골〉이라고도 부른다. 〈고복골〉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복골〉아래편에 마을이 있다 해서하

복(下福)〈아래복골〉이라 부른다.

서복(西福)

 〈서북동〉이라고도 부른다.〈위복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복골〉서쪽에 마을이 위치한다 하여 서복

(西福)이라 부른다.

상복(上福)

 〈고복골〉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처음은 복(福)골이라 불렀으나 복(福)골 위쪽에 위치한다 하여 상복 

(上福)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부안임씨(扶安 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사랑말

 〈상복〉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기 1960년에 사방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을때 이곳에 사방관리소(砂

防管理所)가 있었다 하여〈사방말〉이라 부른다 한다.

비룡산(飛龍山)

 서고(西高)뒤에 있는 산을 비룡산(飛龍山)이라 부른다. 사람이 소리를 치면 이 산에서 울려퍼지는데  

돌을 떼어낸 후부턴 잘 울리지 아니한다고 전한다. 산삼이 있으므로 용이 승천(昇天)하기 위해선 산삼 

을 캐먹기 위해 물줄기를 타고 올라왔다가 산삼을 먹기까지 50년이 걸리는 세월이 흐른다 한다. 용이  

승천(昇天)하는 산이라 해서 비룡산(飛龍山)이라 부르며 산삼이 있으므로 산아래 물줄기에는 잉어가   

올라오지 못한다 한다.

서고(西高)

 〈위복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복(高福)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서고(西高)라 부른다 한다. 

경설장씨(結城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현명(現名)인 고복리(高福里)는 고산동(高山洞)이 합동(合洞)되었음. 고산동(高山洞)은 신라시대(新羅

時代)의 고산현(高山縣)으로 서고부락(西高部落)이 현공서지(縣公署地)고 대향편(對向便)의 동고부락  

의(東高部落)의 향교촌(鄕校村)이었다. 서고후방(西高後方) 비룡산록(飛龍山麓)에 고산현시대(高山縣 

時代)의 고산지(高山寺址)가 있는데 이 사지(寺址)에는 고사(古寺)의 유물(遺物)이 지금(只今)도 출현 

(出現)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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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東高)

 〈고산골〉에서 동쪽에 위치(位置)한 마을이다. 고복(高福)골의 동쪽에 마을이 있다해서 동고(東高)라 

부른다. 동쪽에 복(福)이 기슨 마을이란 뜻이다. 결성장씨(結城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고산현시대(高山縣時代) 향교촌(鄕校村)으로 지금도 부근 계곡 전답등지에서 옛 기와 조각이 보인다  

함.

고산골

 〈동고〉와〈서고〉를 통털어 〈고산골〉이라 부른다. 조선초엽 성씨(成氏)가 처음 여기에 살면서 높은 산

밑에 마을이 위치(位置)하였다 하여고산(高山)골 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뒷산을 복이 깃든 높 

은 이라하여 고복산(高福山)이라 부른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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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 효

            효교비(孝橋碑)-도지정 유형문화재 제 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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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의 청백리 류인철

 가정에서는 부모에 효도하고, 관직에서는 청백리리요, 향리에서는 석학양성의 선구자이었다.

 선생은 1854년 2월 9일 서면 성제리에서 류건영의 맏아들로 태어나 파산(把山) 홍선생으로부터 수학 

하여 문예가 뛰어났으며 15세때에 어머님을 여의고 어린 두동생을 맏아 집안을 이끌어 나갔다.

 10리 길이 넘는 곳에까지 가서 먼산 나무를 해다가 겨울을 재냈고 농번기에는 손수 쟁기질까지하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일하다 쉴 때는 꼭 책을 읽는 습관을 가졌으며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앞날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을 뿐아니라 홀로 계신 아버지께 지극한 효성을 다하였다. 근면하고 문예와 학문연

구에 몰두 하였으며, 그 예로 글씨를 쓸 때 붓을 꼭 잡고 정성껏 쓰기에 장정 친구가 붓대를 잡아당겨

도 빼앗지 못하였다고 한다.

 1888년 5월 17일 명륜당에서 탁과별시문과초시(度科別試文科 初試)에 합격하였으며, 1890년 12월에  

대과에 합격한 후에는 비서원에 근무하면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였으며, 부인이 별세 하였을 때에도 나  

라 일이 더 중하다하며 오지 않았다 한다.

 1900년부터 1903년까지 어전회의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비서원승(秘書院承)으로서 승정원일기의 원  

초본(原初本)을 작성 이기(移記)하였다.

 1902년 3월에 이조실록을 보관하고있던 무주의 적장산성사고(赤掌山城史庫)의 점검을 하명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하여 살펴본 바 퇴락하였으므로 스스로 보수할 수 없음으로 사실대로 보고한 바, 왕이 말 

씀하시기를 어찌 전에 사관들은 한마디 아무 말이 없었느냐 하고 군수를 통해 10만냥을 송부해 왔음으

로 10개월만에 6만냥으로 준공하고 나머지 4만냥은 국가에 반환하였다. 이 소식을 들으신 왕은 참으로 

가상하다고 치하 하셨으며, 공은 충성하고 청렴함으로 청백리(淸白吏)라고 칭송하셨다.

 1903년 신병으로 낙향하여서 병을 치료하던중, 국내외 정세는 급변하였으며, 배우고자 하는 젊은 이 

와 문맹자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1908년 서면 고복리에 동광학교(東光學校)를 설립하고 직접 교장으  

로 부임하였으며, 측량과등을 두었고 배달가(倍達歌)(ㅡ학도가라고도함)를 작사 작곡하였으며 시대에 

적합한 천문을 교과목으로 가르치기도 하였다. 집에는 학당을 두고 인근 각처의 젊은이는 안배운이가  

없었으며 전국이 유림 학자들과 애국지사의 왕래가 끊일날이 없었다.

 특히 1919년 기미 3.1운동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소 민족의 서러움과 독립운동을 호소 하였으며 

애국가와 태극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쳤으며, 왜경의 잦은 협박과 위협을 무릎쓰고 홍일섭과 함께 인근 

부락을 동원시켜 일제히 봉화가 올려지고 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와같이 선생은 가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관직에서는 송죽같은 청백리요, 향리에서는 석학 양성

의 선구자였다.

※ 참고문헌: 燕岐誌. 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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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충(韓忠)선생의 묘

 송제 한충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470여년전 충북 청원군 강외면 중중리 학곡(鶴谷)에서 참의공 창유   

(昌愈)의 장남으로 태어 났으니 때는 이조 성종 17년 (서기 1486년) 7월 2일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재주와 도량이 넓고 용모가 단정하여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일컸더니 3살의  

어린 나이로 천자문을 배우고 7살에 시(詩)를 지을 줄 알았고 12세에 이르러 충청감시에 급제하였다.

 1513년에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518년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해 겨울(1919년 12월 20일)을묘사화(乙卯士禍)에 조광조(趙光祖)와 교우가 있었다하여 거제도로 유 

배되어 2년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육성 하였으며 임금을 위한 충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1521년(중종16년) 11월 21일 임금의 보살핌을 받아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왔으나 신사무옥(辛巳誣獄) 

에 연루되어 의금부에 투옥되었다가 자객에게 피살되니 때는 1521년 12월 22일 선생의 나이 35살이었 

다.

                              뜻있는 선비는 (士君子)

                              오직 나라 있음을 알뿐 (但知有國)

                              집이 있음을 생각지 않으며 (不如有家)

                              다만 임금이 계심을 알고 (但知有君)

                              제몸 있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不如有身)

 위 글귀에서 우리는 선생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인품을 짐작 할 수 있다. 연기군 서면 고복리 산양동 

에 그분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

※ 참고문헌: 中宗實錄, 國朝人物考, 碑文

홍일섭(洪日燮)

 고종 15년 1878~1935년

 남양인(南陽人). 연기군 서면 신대리에서 태어난 그는 광무(光武)10년 (1906)8월에 시종원 주사(侍 

從院 主事)에 응시하여 임명을 받은 후 헤이그밀사사건을 거치면서 국운(國運)이 날로 쇠하고 있음을  

개탄하여 직(職)을 버리고 귀향하여 은거하던 중 3·1운동을 맞이하였다.

 3월 30일 조치원시장의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를 벌릴 것을 계획한 그는 당시의 연기청년회원들을 곳곳

에 배치한 후 선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 검거되었다. 그때 체포된 수십명의 인사들은 다시는 만 

세를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풀려 나왔지만 유독 홍일섭만이 모진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 

여 재판을 받고 공주형무소에서 2년간의 옥고를 치루었으며 이후에도 항일투쟁을 하였다.

※ 참고문헌: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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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도 감동한 효자(孝子) 성이복(成爾復) 효자비

 이 이야기는 조선말 고종황제 때의 일이다. 이복은 교위(校衛) 성인산(成仁山)의 후손으로 본관은 창

령(昌寧)사람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지라 남들처럼 서당에서 학문을 배우는 입장이 못되었으나 성이복은 스스로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가운데에서도 학문을 갈고 닦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효행이 또한 지극하  

니 주위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가 높았다.

 하루는 아버지가 심한 병으로 눕게 되었다. 이복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침식을 잃다시피하여 아버지

의 병을 간호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인간의 힘이 미치질 못하니 이번에는 하늘에 힘을 빌어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 

한 성이복은 집 뒤뜰 정한 곳에 제단을 쌓아 놓고 밤마다 정안수를 떠 놓은후 부친의 쾌유를 기도하였 

다. 

 목욕제계(沐浴齊戒)를 하고 밤마다 아버지의 병이 하루 속히 낫게 해달라고 밤마다 빌고 빌으니 그 

정성이야말로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아버지 대신 자기의 몸을 하늘에 바치겠노라 하며 정성으로 빌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이복이 빌고 있는 단위에 나타나 천지가 떠나갈 듯이 울어 

댔다.

 그런데 이복은 꼼짝하지 않은체 아버지의 병을 고쳐달라고 계속하여 빌고 있었다.

 이를 본 호랑이는 이복의 정성에 크게 감동이 되었는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한다. 이러한 

정성속에서도 하늘도 무심한지 아버지의 병은 점점 위독해져 갔다. 막다른 방법으로 이번에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아버지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심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목숨만 더 연장시켰을 뿐 천명을 다 했음인지 이복의 아버 

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복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여 시묘(侍墓)3년동안 정성을 다하니 많은 일화를 남겼다. 그중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다.

 어느날은 이복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통곡을 하면서 산속을 헤매이다 탕건(宕巾)이 벗겨졌다.

 이복은 탕건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계속 통곡을 하며 집에 다다랐다. 무심한 날짐승까지도 이복의 효 

심과 애통해 함에 감동이 되었는지 까마귀 한 마리가 이복이 떨어뜨린 탕건을 주워 그의 문 앞 대추나 

무에 걸어놓고 날아갔다고 한다.

 이복이 효성스럽다는 소문은 인근 마을에 잘 알려졌고 마침내는 관가에까지 알려졌다.

 관가에서는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아본 뒤 그 정성이 갸륵하다 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나라에서도 그의 효성을 알리기 위해 고종 28년(1891)에 정려각(旌閭閣)을 짓게 하여 후세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게 하였는바 참판(參判) 이대식(李大植)이 다음과 같은 선문(撰文)을 지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복의 효성된 마음은 분명히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또 사랑으로 끝을 맺었다고 할 수 있겠다.

 흔히 사람들은 효도를 의무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의무이기에 앞서 자연히 솟아나는 마음 

속에서 효(孝)를 실천함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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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치유시킨 부안 임씨(扶安 林氏)정려문

 효부(孝婦) 부안임씨(扶安林氏)는 동지충추(同知中樞)두칠(斗七)의 아들인 시윤(時潤)의 딸로 연기군 

남면에서 태어나 같은 연기군 서면 기계유씨(杞溪俞氏)의 유삼순(兪參順)에게 시집을 갔다.

 시부모 공양에 효성을 다하고 남편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고 살마 대하기를 예로써 하니 시어머니

와 며느리 사이가 남달리 정다워져서 공경하여 향리에서도 널리 이름이 퍼졌다.

 한때는 우연하게도 시어머니가 학질에 걸려 병석에서 심한 고통을 받으며 자리에 눕게 되자 시어머니

의 치병을 위하여 온갖 약재를 구해 드렸고 명의를 찾아 수백리 길을 멀다 않고 찾아 나섰으나 백약이 

무효인지라 차츰 병세는 악화되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때의 사람들은 이같이 무서운 병에는 사람 고기가 명약이라는 소문을 듣고 임씨부인은 남몰래 자신

의 허벅지 살을 베어 불에구워서 드렸더니 그토록 오랬동안 대소변까지 받아내던 시어머니께서 완쾌되

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과연 하늘이 내려주신 효부(孝婦)임씨의 지성이 하늘을 감

동시킨 것이라고 칭송의 말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칭송에 말을 들을수록 임씨 부인은 더욱 시어머님 봉양에 더욱 전력했으며 지극한 정성이 날로 

더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시어머니의 병이 재발되어 자리를 눕게 되니 이번에는 정성으로 하늘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었다.

 그로부터 임씨는 집뒤 높은 산 험한 봉우리에 정성으로 제단을 쌓고 하루에 세 번씩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을 드려 하늘에 기도하기를

“황천의 신명과 일월성신, 산신령님께서는 저의 연약한 정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상히 여기시어 시어

머님의 목슴과 저의 몸을 대신케하여 시어머님의 병환을 낫게하여 주소서”하고 빌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는 날 없이 9년을 한결같이 산에 오르며 기도를하니 임씨 부인이 산중을 오르내리는 

길은 호랑이가 시종 보호하고 산봉우리의 제단은 하늘을 나는 매가 보호를 하여 항상 제단위 제물에  

는 부정한 것이 들지 못하게 하였다 한다.

이같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도우시고 사나운 짐승까지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임씨부인이 몸소 효 

행으로 가르쳐 주었다.

후에 동네 사람들이 그의 효성을 길이기 위해 임씨부인이 기도하던 산봉우리를“기도봉”이라 부르며  

그의 효성을 칭찬했다.

 후일 시어머니 임종에 이르러 임씨부인을 불러놓고“며느리 너의 효성어린 기도를 나의 천수를 9년을 

더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감사한다.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많은 자손과 함께 기리 복(福)을 누리거라 유언을 하고 사경을 헤

매이니 이번에는 임씨 부인에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마시게 해서 잠시라도 소생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나라에 알려진 임씨에게 효(孝) 열부(烈婦) 포상을 주고 널리 표창케 하니 후손들이 열

녀문을 건립하여 자손만대에 길이 알려 빛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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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효자(孝子) 김종철(金宗喆)정려

 김종철(金宗喆)의 자는 여명(汝明)이요. 본관은 강릉(江陵)이며 1755년(영조31)에 김상기(金尙基)의  

둘째 아들로 연기군(燕岐郡) 서면(西面) 청라리(靑羅里)에서 태어났다.

 그의 뛰어난 효성은 여덟살 어린 나이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평상시 보모가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성질이 곧고, 바르니 형제간 우애심 또한 대단했으며 부모님이 병환중 일때는 아이들이 

와서 놀기를 청해도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놀기를 거절하는 효도를 보였다.

깊은 산중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할때에도 매일 한차례씩 내려와서 문안을 드리고 돌아가는 정성도 보 

였다.

 평소 병약한 어머니 송씨(宋氏)가 병환중일때의 일이다. 어린소년 종철은 삼경(三更)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간절한 기도를 하니 어린 효자의 기도속에 천심(千心)을 울리는 비원(悲願)이 서려 있었다.

 약을 드릴때에는 반드시 그 맛을 먼저 본 뒤에 드렸고 식사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며 어머니를 모시었 

다. 이토록 그의 지극한 효성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번은 열살때의 일이다. 깊은 밤중에 어머님의 위급한 병환으로 집에서 부리는 종 한사람을 데리고 

의원을 찾아가게 되었다.

좁고 험한 산길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눈앞에 호랑이 한마리가 우뚝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혼비백산(魂飛魄散)한 종은 더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였다.

이때 어린 효자가 말하기를“약을 구하러 급히 나왔으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종을 재촉하니 호랑이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약을 지어 돌아오는 길은 밤이 몹시 깊어 있었다. 그런데 범이 다시 나타나 이번에는 그들과 앞서거 

니 뒤서거니 하여 거의 꼬리가 밟힐 지경이었다.

집앞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범은 간곳이 없었다.

“어리 효자의 정성에 감동하여 산신령님께 범을 보내어 호위했으니 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효자일세”

라고 사람들은 칭송하였다.

 병약했던 그의 모친은 1767년(영조43)에 끝내 젊은 나이인 38세에 세상을 뜨니 종철은 불과 12세였 

다.조석으로 어머니 산소를 찾아 성묘하여 호곡하니 그에 눈물이 젖은 곳은 풀이 말라 붙을 정도였다.   

 모친이 거쳐하던 곳만 보아도 울었고 손때가 묻은 물건만 대해도 울었다. 부친이 병석에 있을때에는 

대변을 맛보아 가며 시탕하였고 병세가 위급하면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로서 소생시키기도 하였으

나 부친은 1788년(종조12)에 향년 64세를 임종하야 말았다.

 그의 애통해 함은 차마 볼수가 없었다. 장례를 치루고자 할 때 꿈에 한 도사가 지시하여 리르기를“너

의 집뒤 나무 아래가 바로 명당이다. 진좌(辰坐)로 써라. 내가 너의 지성에 감동하여 가르쳐 주노라 하

였다.”꿈속에 도사가 일러준 자리에 부친을 안장하니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몇 대 안 가서 수십호 

를 이룩하였며 종철의 장조카 경현(景賢)은 무과(武科)에 오른 이후 울진군수(蔚珍郡守)로 선정을 베 

풀었다고 한다.

 이같이 많은 효행을 남긴 종철은 1817년(순조17)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62세였다.

 그뒤 50여년의 세월이 지난 1868년(고종5)에 효(孝)로써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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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七名)의 효자(孝子)가 나온 홍연경(洪延慶)집안 효자비

 효자(孝子) 홍연경(洪延慶)을 말하기 앞서 오세 칠효(五世 七孝)를 먼저 알아야 하겠다.

 오세칠효(五世 七孝)란 5대를 내려오면서 7명의 효자가 나왔다는 뜻이다.

 때는 조선왕조에 지금의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기룡리에 효성이 지극한 홍연경이라 덕망높은 한 선비

가 살고 있었다.

 나라에서는 그 효성과 학문을 가상히 여겨 도사(道事) 벼슬을 주었고 후에는 공조참의(工曹參議)까지 

벼슬이 오르게 되었다.

 우리 속담에“콩심은 데에 콩나고 팥심은 데에 팥난다”는 속담은 바로 이 홍연경을 두고 일컫는 말같

이 집안 대대손손 효자(孝子)가 속출하였다.

 연경의 아들 연설(延卨) 또한 아버지를 닮아 효성이 지극하니 호랑(戶郞) 벼슬후 사복사정(司僕寺正) 

으로 승진하였다.

 아들대에 이어 연경의 손자대에는 자그마치 3명의 효자가 나왔으니 그들이 바로 우적(禹積), 우평(禹

平), 우구(禹九) 형제들이다. 이들 또한 효성이 지극하다 하여 지평(持平)의 벼슬을 내렸다.

 연경의 증손인 만도 효자인지라 나라로부터 복호(復戶)를 받았다. 그당시 복호란 충신(忠臣), 효자(孝

子), 열부(烈婦), 가난집의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는 제도 였다.

 연경의 현손(玄孫)대에도 두명의 효자가 나왔으니 바로 득후(得厚), 득일(得一)이며, 득후는 후일 벼 

슬을 받았고, 득일은 복호를 받았다.

 이같이 효자 연경의 가문에서도 많은 효자가 나왔으니 그 동네가 바로 망동(望洞) 또는 마룡동(馬  

龍洞)이라 불렀으나 후일 영조임금께서 친히 효교(孝橋)라 부르도록 개칭 했으니 그 유래는 다음과 같

다.

 영조(英祖)대왕때의 일이다.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 이정보(李鼎輔)와 도승지(都承旨) 이석상

(李錫詳)이 쓴 정원일기(廷院日記)에 의하면 홍연경의 현손 득후(得厚)의 양자 상직(相直)이 가선(嘉

善)이란 벼슬에 오른 뒤에 종종 아침에 입조(入朝)치 않았다.

 이를 상당히 여긴 임금 영조대왕은 하루는 도승지 이 석상을 불러 그 연유를 물었다. 이에 도승지가 

대답하기를,

「홍상직은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가 충청 연기(燕岐)에 있사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틈을 내 

어 성묘차 고향에 내려 가옵니다」하고 아뢰었다.

 이에 영조가 이르기를

「홍상직의 효도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나!」하고 감탄하였다.

 틈을 놓치지 않고 도승지 이석상은 계속하여 아뢰었다.

「홍상직의 선조들은 대대로 내려 오면서 효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집안인줄 아옵니

다」도승지에 말을 열심히 듣고 있던 영조대왕도 깊이 감명된지라 이렇게 명을 내렸다.

「그러면 홍상직(洪相直)의 본향(本鄕)을 효교(孝橋)로 개칭하도록 하라」

이리하여 마룡동은 효교동이 되었고 지금도 효교동이라 부르며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고 있다.

후에 홍연경의 손자 우구의 후손들이 서면 원신대리(元新垈里)에 모여 살면서 선조들의 현덕을 기리기 

위하여 신대리와 기룡리 경계에 효교비를 세웠다 한다.

또한 홍연경의 효행을 알리고 그 높은 뜻을 우러러 받들기 위하여 크고 작은 여러 향교에서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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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을 적어 걸어두었다. 이와같이 5세 7효라는 말이 뜻하듯이 대대손손 효행을 근본으로 삼은 홍연경

의 가문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하겠다.

열녀 의성김씨(義城 金氏)

 남편의 유골을 머리에 이고 2천리 길을 55일만에 돌아온 장한 열녀가 있었으니…

 조치원에서 송학까지 가는 시내 버스를 타고 가면 32사단을 지나 비포장 도로에서 약 500m지점에 아 

담한 정문이 마을 앞에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정문의 의성김씨(義城 金氏)는 경명(敬命)의 장녀로 금남면 반곡리에서 1888년(고종25년)에 태어 

나 14세에 서면 부동리(釜洞里) 이금성대군(李錦城大君)의 후손 성호(聖浩)에게 시집을 갔다. 시댁은 

가난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병환을 40여년간을 구도 대·소변을 받아 냈다. 설상가상 

으로 집안이 날로 기울어지자 남편 성호는 행상을 한답시고 집을 떠나 함경북도 회령쪽으로 가서 일녀

너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 걱정을 하던 중에 어느날 편지가왔다. 김씨는 무슨 희소식인가 하고 겉봉

을 뜯어 보니 병환이라는 맑은 하늘에 벼락 같은 사연이었다.

 김씨는 혹시 시어머니가 눈치를 챌가 두려워하여 내색조차 하지 않고 이웃 아낙네들에게만 부탁을 하 

고 집을 나섰으니 자그만치 오천리의 머나먼 곳이었다. 그 먼나 먼 길을 몇일을 두고 회령 땅에 이르 

고 보니 남편은이미 운명을 해서 그녀가 도착한 전날에 화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옷 보따리에 유골을 챙겨 밤낮없이 걸었다. 걸어 가다 지치면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가

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도 했다.

 인가에서 밤을 지새면서도 주인집 아기가 울기나 하면 자기 탓(유골)인가 하고 주인 몰래 뛰쳐나오기 

도한 두번이 아니었다.

 김씨 그녀는 55일간이라는 무수한 고생 끝에 집에 돌아와 안장을 하고 3년상을 예법으로 치루었으나 

장차 살아갈 길이 막연헀다.

 그러나 외로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름에는 찌는듯한 무더위와 싸우고 겨울 

에는 눈보라와 싸우면서 닥치는대로 일을 했다.

이러한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몸 조심 하라며 걱정을 했으나 그녀는 타고난 숙명인 양 하루를 편히 쉴 

줄 모르고 억척스럽게 어려움을 이겨 나갔다. 그것은 시어머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럭무럭 커가는 

두 아들 때문이기도 했다.

 두 아들들은 어머니의 극진한 모성에 감동하여 학문에 열심하였고 또한 지성를 어머니를 모셨으니 어 

머니는 90여세까지 장수하셨으며 성균관장이 그녀를 열녀로 표창을 내리는가 하면, 성균관에서 효열  

현판을 증정받아 1980년 아들 집성(集成)이 정려문을 세웠다.

※ 참고문헌: 해동삼강실록(海東三綱實錄)

효자 김한정(金漢鼎)

 20여년간 어머니의 고질병을 하루같이 정성으로 간호하니, 부모님 모두 70장수를 누리게 되었다.

김한정은 강릉(江陵)사람으로 서기 1757년 (영조33)서면 청라리에서 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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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19세때 부모님 모두 병환에 있었으니 아버지는 위장병과 구토증, 어머니는 허약 고질병이었다.

이에 그는 아내와 백방으로 좋다는 약을 전부 구해 드렸고, 아버지에게는 생지(生芝:일종의 약초)가 

특효라 했고, 어머니에게는 생어(生魚)가 특효라는 말에 그들 부부는 집 뒤에 약초를 심었고, 문밖 조 

그만 샘에는 생어를 길러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정성을 다했다. 그렇게 하기를 20여년 부모가 모

두 70의 장수를 누리게 되었으니 주위의 칭송이 대단했다. 더구나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부모의 묘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을 하루같이 모시니 유림(儒林)에서 공의 효행을 조정에 올리어, 조정에서는 하 

선대부호조참판을 증직(贈職)하고 정해년(丁亥年)에는 정려(旌閭)를 명하니 임술(壬戌) 2월 7일에 건 

립하였다.

 

※ 참고문헌: 旌閭記·族譜

효자 김 연(金連)

 홀로계신 아버지의 병간호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소에 막을 짓고 3년상을 지 

냈다. 김연(金連)의 자는 성기(聖器) 본은 강능. 그는 서기 1721년(경종 1) 12월 24일에 태어나 1785

년(정조9) 그의 나이 64세에 세상을 떴다.

공은 홀로계신 아버지의 중병에 백방으로 약이란 약을 썼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러한 어느날 

아버지가 위급하게 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이니 그 차도가 점차 좋아졌고 그러면서 그는 크 

게 용기를 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 간호를 극지하게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2년을 못가서 돌아가셨고 묘소에 막을 짓고 3년상을 보냈으니 그의 효행이 세상에 널 

리 퍼졌고 유림에서는 조정에 그의 효성을 상신 하였으니 임금은 그에게 극진한 효행이라 하여 정려문

을 세우게 하여 모든 이들의 본 보기로 삼았다.

참고문헌: 旌閭記·族譜

열녀 경주최씨(慶州崔氏)

 1843년(헌종 9년) 신탄진에서 태어난 경주최씨(慶州崔氏)는 윤태풍(尹太豊)의 어려운 집안으로 시집

을 가서, 시부모를 지성으로 모셨으며, 집안이 어려워 남편이 외지로 품팔이를 나가자 여자 혼자 몸으

로 시부모를 공양하였다. 시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남편까지 병으로 고생하게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더 하였으나 굳은 의지와 부덕(婦德)으로 남편의 병 간호를 지성으로 하니 주위의 칭송이 그치지 않았

다. 남편이 죽은 후 3년상을 무사히 치루니 유림(儒林)들이 나라에 알리어 정려(旌閭)를 세우게 하였 

다.

지금 있는 정려는 현 위치에서 100m여 아래 쪽 동네 한 가운데있던 것을 1980년 10월 연기군에서 50 

만원 나머지는 윤씨 문중에서 부담하여 현재 위치로 옮기면서 중수(重修) 하였다.

※ 참고문헌: 旌閭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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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설

            비룡산의 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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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바위와 행상바위(轎岩과 輛巖)

 장소:연기군 서면 성제리 2구 서북부 과부터

 아득히 먼 옛날 년대는 확실치 않으나 고려말에서 조선 초엽으로 전해지는 먼 옛날에 서면 성제리에 

전주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전주부(全主簿)라는 사람은 고려말 문별사(文別使)담양 전득우(潭陽 田得雨)의 후손으로서 부락일대  

가 전주부 소요였고 그를 큰 부자라하여 萬石(만석)꾼이라 불렀으며 그 동네를 만석동(萬石洞)이라 불 

렀다. 그런데 만석꾼이라 불리우는 전주부는 인색하기 짝이없어 모을줄만 알았지 남을위해 베푼적이 

거의 없었다.

 어느날 이곳을 지나던 탁발승(托鉢僧)이 만석꾼이 살고 있는 만석동 전주부 집앞에서 목탁을 두드리

며 시주를 구(求)하자 하인이 쫓아나와 주인의 성미를 알고 그냥떠나기를 권고했지만 스님은 계속 목 

탁을 두드리며 시주하기를 권하였다. 밖이 소란한 소리를 듣고 전주부가 등짐을 지고“밖에 왠 소란이  

냐”면서 나와보니 산너머 비암사(碑岩寺)스님이 시주하기를 권하고 있었다. 전주는 노발대발하면서  

“이놈아 시주를 구(求)하려면 아랫말 백정가(白丁家)에서 받아갈 것이지 하필이면 왜 내집까지 왔느 

냐!”고 하며 옆에 있는 삽을 들고 두엄을 푹 퍼 탁발승에게 냅다 던졌다.

 두엄 세례를 받은 스님은 동구(洞口)밖 후미진곳에서 남모르게 무슨 주문(呪文)을 외우면서 석장(錫

杖)을 휘두르자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구름이 일더니 번개가 치면서 만석동 입구에 내리치더니 그곳에 

커다란 바위가 솟아났다. 그런데 그 바위의 모양이 상여처럼 생겼으며 마을사람들은 행상 바위라 불렀 

다. 한편 행상바위(輛巖)가 생긴 후 전주부의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다른곳에서는 대풍년이 들어도 전주부의 논에서는 흉작이 해를 거듭해서 들고 전주부 또한 어느날부  

터 시름시름 앓더니 백약이 무효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또한 전씨문종(田氏文宗)에는 장남(長男)이 

나 장녀(長女)를 낳아 기르다 혼기가 차 혼례를 올리면 얼마후 원인모를 현상이나 돌림병을 앓다가 죽 

곤했다. 그리하여 동네는 과부투성이고 동네 지명 또한 만석동에서 과부터(寡婦攄)라 불리우게 되었  

다.

 세월이 흘러 어느날 지난 두엄 세례를 받은 스님이 노승이 되어 이곳에 와보니 전주부는 죽고 가세가 

기울었으나 자손이 그대로 살고있는것을 보고 가엽게 여긴 노승은 행상 바위에 올라 건너편을 향해 주 

문(呪文)을 고창(高唱)하면서 석장(錫杖)을 휘두르자 하늘이 검게 구름이 몰리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건너편에 거대한 바위가 하나 솟아났다. 그 모양이 가마와 같아서 가마바위(轎岩)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상한것은 그 가마바위가 생기고 부터는 마을에 풍년이 계속되었으며 과부로 살던 이들은 제자식을   

데리고 다른곳으로 이주하여 재가를 하여 한, 둘 빈집이 늘더니 그곳의 동네는 빈터만 남아 있었고 아

랫동네가 큰마을로 변하였다.

 전주부(全主簿)가 살던곳을 만석동이라 불렀고 전주부가 죽은후 과부가 많다고하여 과부터(寡婦攄)라 

불렀으며 아랫마을을 백정지골(白丁谷)이라 불렀으며 현재에는 만선동산을 만석산봉이라고 하며 정상

을 전주봉(田主峰)이라 부른다.

 또한 만석산 서북편에 전주부의 분묘(墳墓)가 있고 남양홍씨(南陽洪氏) 괴원파(槐圓派)종산(宗山)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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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수(將軍水)

장소:서면 월하리 항공학교 북쪽산

 때는 신라시대 장군수(將軍水)라 불리우는 우물 위편에 역사(力士)라 불리우는 거구승(巨軀僧)이 절

을 짓고 기거하고 있었다.

 처음에 스님이 이곳에 터를 잡을때는 평범한 스님이었는데 시간이 흘르면서 몸집이 장군처럼좋아지고 

힘이 세었으며 몰골이 장대하여 그 스님을 장군스님이라고도 불렀다.

 부모가 고령으로 돌아가시자 사찰 뒤편에 묘를 썼는데 그 규모가 광대(廣大)하여 왕능(王陵)을 방불 

(彷佛)케 하였다.

 그후 지나는 사람들은 이곳에 후에 장군이 거주할 곳이라고 말하며 이묘를 장군묘라 불렀고 스님을  

역사승(力士僧)이라 불렀다. 또한 이곳을 드나드는 음수객(飮水客)들은 묘에서 절을 올릴때 필히 능전

배기(陵前拜祈)를 행(行)하도록 하였으며 그후 능곡동(陵谷洞)이라 불렀다.

 이상한것은 세월이 흘러 능곡장군수가 있던 곳은 51사단장의 관사(官舍)가 건립되어 몇년간을 거주하

다가 봉암리로 이주하가 그 관사는 장군(將軍)인 항공학교장(航空學校長)이 입주하여 살고있으니 옛사

람의 음택명당(陰宅明堂)이라고 하는것이 신비하기만하다.

또한 장군 관사 뒤편에는 현재에 구곡암(九谷庵)이란 사찰이있다.

대박산(大朴山)- 일명 함박산

 고려 충렬왕 17년 중국 거란족인 합단이 연기지역으로 쳐들어왔을때 많은 군사들이 이곳에 주둔하면 

서 훈련을 쌓았다.

 그때 병사들이 식사를하려고 큰 가마솟을 걸고 밥을하면서 부르던 노래가있으니 다음과 같다.

함박에서 함박으로 가마을(현부동(現釜洞))에 가마솟 걸고, 당산(唐山)에 올라 나물을 캐고 동진강에

(東津江)에 조어(釣魚)하고 군량동(軍糧洞-군량골)에 군량비치(軍糧備置)하고…

 그후 원나라 병사와 고려병사가 작전을 개시하여서면 쌍전리 정좌산에서 큰 전투를 벌인 결과 대승하 

였다.

 그런데 신비한것은 예전에 병사들이 주둔하여 훈련을 하던곳이 현재에는 사단병력의 군대가 들어서 

신병 훈련소로 이용하였고 특이한것은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도 가마솟을 걸었던 이부동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함박산(大朴山)에는 양병사단(養兵師團)의 수도탱크가 신설되었고 가마골에는 취사용부(炊事

用釜)를 두고 당산(唐山)의 야채(野菜)와 동진강(東津江)의 생선어(生鮮魚)가 현사단(現師團)의 취사 

(炊事)에 쓰이고 있으니 이 대박산(大朴山)의 전설과 우연의 일치로 현실화 하였으니 전설치고는 이상 

야릇한 일로서 고려 충렬왕 이래(以來)에 생긴 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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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산의 산삼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고복리에 가면 비룡산이란 산이 있다. 옛날부터 유달리 산삼이 많아서 산삼을 

캐러 오는 사람들의 노랫가락으로 온통 산이 진동하였다는 이 산은 산삼과 용에 얽힌 일화로 유명한  

산이다.

 고려때 왕실에서 산삼이 필요하다 해서 기백명의 사람들이 온 나라에 퍼졌을때 고씨 한사람은 금강산

을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는  그곳을 지나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

은 금강산이나, 양낭림산, 지리산에 산삼이 많다고 그곳으로 몰려 갔으나 그는 어쩐지 그곳으로 발길

을 돌리기가 싫어, 짚신을 허리에 찬 채 개경을 떠나 아래쪽으로 내려와 홍경사에서 하룻밤을 묵고 정 

처없이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곳에 닿았다. 그는 하룻밤을 주막에서 잠자고 어디로 갈까하고 추녀밑을 

나서는데 그의 시야에 구름이 가린 산이 꼭 인삼뿌리 같은 산을 발견하고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이 

산으로 올라왔다. 산은 험했다. 아래로 흐르는 강줄기엔 잉어떼들이 올라갔다가는 내려가곤 하지만 위

로 올라가지를 못했다. 그때였다. 그는 무릎을 탁치면서

「옳지 삼뿌리 내음에 고기가 놀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산봉에 오르니 이번에는 산봉이 여기저기 구명이 뚫어져서 산위까지 물이 바위 

틈에 고여 있었다.

「옳지 이런 땅이면 산삼이 있겠지」

 그는 이렇게 기뻐하며 발아래를 굽어보는 거기엔 산삼잎이 잔잔한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게 아닌가? 

그는 정신없이 망테기를 집어 던지고 산삼 한 뿌리를 캤다.

 천년은 묵은 듯한 산삼이었다. 그는 그 산삼곁에 있는 산삼도 캐고해서 잠깐사이에 산삼을 망테기 가 

득 캐들고 그날로 길을 재촉하여 그 이튿날 낮게 궁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많은 포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산삼을 주문을 받고 해서 술을 한모금 크게 마신 

다음 그날로 비룡산에 도착했다.

 그는 누가 뒤를 쫓아오지 않나 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으나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한밑천 단 

단히 잡아야 하겠다고 산위를 올라가서 먼저번에 산삼을 캤던 곳을 찾았다.

헌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그가 그렇게도 많은 산삼을 보았던 그 장소엔 산삼이 한 뿌리도 없 

었고 큰 바위구멍이 뚫어져 있었다. 그는 다시 주위를 돌아 봤으나 산삼을 한 뿌리도 발견하지 못했 

다.

 그는 기진맥진해서 쓸어질 듯이 엎어져서 잠시 잠이 들엇다. 그가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었다.

 그의 꿈에 한마리의 용이 나타나더니 느닷없이 그에게 덤벼들더니 그몸을 둘둘 감고선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봐 이 도적놈아, 그래 백년을 정성드려 하늘에 올라가려고 산삼을 키우며 힘을 기르고 있었는데 네

가 모두 독실을 해, 너 잘 만났다. 너좀 죽어봐라」

하고선 금방 잡아 먹을 듯이 혀를 날름대기 시작했다.

고씨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꾀를 짜내기 시작했다.

「이봐요 이무기님 누가 알고서야 산삼을 캐 갔겠오. 산에 있으니까 캐갔지, 그래 당신이 나를 잡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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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으면 승천할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하늘에 오르는 용이 피를 봐요? 그래 잡아먹어봐요, 자」 

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쩐 일인지 이무기는 칭칭 감았던 몸을 풀고 저만큼 떨어져 가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눈에 보이게 산삼을 키운 것이 잘못이지…」

하고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또 산삼을 찾기 시작했다. 아무리 찾아도 

산삼은 없었다. 그래서 밤이 이슥해서 그는 다시 꿈에 나타났던 바위근처에 가서 안을 들여다 보고 소 

리를 쳤다.

「이봐요. 이무기님 산삼 열뿌리만 캐게 해 달라구요. 산삼을 많이 먹으면 승천은 못해요. 몸이 무거워

지는 걸요」라고 소리치자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려 왔다.

「산위에 더 올라가서 백일기도를 하라. 구백년도 참는데 백일도 못참아」

고씨는 생각했다. 개경에서 주문받은 산삼을 얻기 위해서는 백일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산봉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비를 피할 

까 생각하다가 정성이 헛될 것 같아서 그냥비를 맞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줄기의 물줄기가 내려오더니 

땅 바위속에서 이무기가 승천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 보았다. 이무기는 하늘에 오르면서

「백일만 참아, 백일만 참으면 산삼이 있지」

하고 오르는 것이었다.

 그는 그후 백일동안 꾸준히 기도를 드렸다. 그가 백일을 채우는 날, 아래를 굽어 봤다. 조금 전까지 

풀밭이었던 곁에 황토흙이 깔려 있었고 거기엔 작은 산삼뿌리가 가득히 나고 있었다.

그는「와」히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나 너무나 잔 산삼이었다.

고씨는 그 산삼이 클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그곳에 움막을 짓고 하루 한번씩 산삼을 보며 그 산삼이 

어서 자라기를 기다리다가 고씨가 먼저 죽고 말았다.

 그후 비룡산엔 산삼이 자라서 푸릇 해졌다. 고씨가 죽은후 이무기가 몇번 승천했고 고씨의 자손은 여

기에 자리잡게 되었으나 자손들은한번도 산삼을 캐지 못했다 한다. 비룡산 기슭에 가면 물고기가 물줄

기를 따라서 강을 올라가다가 산중턱에서 올라가지 못했다 한다.

이것은 산삼의 뿌리를 적신 물이 내려옴으로 독해서 물고기가 못올라가는 것이라 한다. 고씨가 처음 

살았다는 비룡산 아래를 고복마을이라고 부른다.

와촌리 성황당

 봉암에서 부동리, 와촌리를 지나 공주군 의당면으로 포장된 도로가 있다. 예전에 이 도로가 작은 오 

솔길 이였을때에는 오래된 괴목이 있었고 이것을 성황당이라 불렀다. 이 성황당에는 오랜 옛날부터 전

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아주 먼 옛날에 이곳에 강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있었다. 그는 밥먹고 하는일이 낮에는 강에나가 낚

시를하고 밤에는 책을 읽는 선비였다.

그런데 이 강씨 선비는 집안이 부유하여 놀고 먹는 것이 아니다. 본시 일이라고는 해본일이 없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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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하는줄을 몰랐지만 그의 취미가 낚시였기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궂은일은 도맡아 했고 농사일 또한 그가 맡아서 했다.

 그래서 주위사람은 중국에 유명한 강태공이의 이름을 그의 이름처럼 불렀고 행동 또한 똑같았다.

궂은날은 빼고 하루도 걸르지않고 마을앞으로 흐르는 냇가라든지 멀리금강에 가서 낚시를하다 해가 저 

물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어느날은 강태공이 낚시를 나가지않고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의 아내는 먹을것이 없어서 들에나가 피를 훌터다가 햇볕에 말려 죽이라도 쑤어먹으려고 마당에 널어 

놨다.

그런데 맑던 하늘이 갑자기 검어지더니 쏘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들에서 일을 하던 강태공의 아내 

는 마당에 널어놓은 것이 걱정이 되어 허둥대며 뛰어 집에왔다.

집에와보니 마당에 널어 놓았던 것은 순식간에 내린 소나기에 둥둥 떠내려갔고 빈 멍석만이 남아있다.

사랑방을 바라보니 남편을 비가 내리는것을 모르는지 그저 책만 읽고 있었다. 아내는 가슴이 터지는 듯

했다.

 책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처마밑에 걷어놓았으면 몇일을 걸쳐서 훌터온 곡식이 떠내려 가지는 않았을 

것인데 코앞에 있는것도 무관심한 남편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다.

강씨의 아내는 성이 마(馬)씨였다.

 마씨부인은 그 일이있은 후 더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면서 집을 나갔다.

세월이 흘러 과거에 응시한 강태공은 그동안 읽은책만도 수백권이요 열심히 공부한덕에 장원급제하여 

연기현 사또로 부임하여 오게 되었다. 그때 전 부인이 인근 마을에서 살다가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 

는 말을듣고 마침 한가하여 구경차 마을사람을 따라나섰다.

 동네 어귀로 들어서는 길목에 큰 나무가 있고 그곳을 지나 마을로 들어서기때문에 많은 마을사람이  

그곳에서 사또를 기다렸다.

멀리서 음악소리와 함께 새로부임하는 사또의 행렬이 점점가까와 왔다.

동네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숙인다음 사또가 다가왔을때 살그머니 머리를 들어 어떠한 분인가 

확인을 했다.

 마씨부인은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얼굴을 들여다 보더니 깜짝놀라 소리를 지를 qjSGOtEK.

분명 전에 같이살던 남편이 아닌가.

놀라고도 반가와서 마씨부인은 사또앞으로 나가 알아보기를 권했다.

 “여보 저를 알아보시기겠습니까”

 위에서 사또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부인 물동이에다 물을 떠서 가져오시오”하였다.

마씨부인은 자기를 알아본다는 기쁨에 얼른 마을에가서 물동이에 물을가득 떠서 사또앞으로왔다. 그러

자 사또가“부인 물을 바닥에 부으시오”하였다.

영문을 모르는 마씨부인은 사또가 시키는대로 물을 바닥에 부으니“부인 부은물을 다시 물동이에 담으 

시오”했다.

 “전에는 나의 아내였지만 내 곁을 떠난후 이제와서는 엎질러진 물과 같이 돌킬수 없는 것이 현실이오”

이 말을 남기고 사또의 행열은 마을로 향했고 마씨부인은 얼빠진 사람처럼 한참동안 멍하니 서있다 성 

황당 나무에 목을메고 말았다.

동네사람들은 마씨부인의 시신을거두어 무덤을 만들려고 관에 넣으려고 했으나 시신은 움직이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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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이 나와서 마씨부인을 위로 한다음 무덤을 만들어야 한다하여 암수 두 마

리의 말을 만들어서 관에 넣었다.

 그제서야 시신이 움직여 관에 넣고서 무덤은 성황당 나무밑에 묻고서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다.

6. 연기대첩(燕岐大捷)

 서면 성제2구 정좌산(正左山) 서북 협골을 승적골(勝敵洞)이라 부르고 있으니, 그 역사적 배경을 알 

아보자.

 멀리 고려 충렬왕 13년(1287년) 몽고의 합단(哈丹)은 원 태조의 동생 합적온(合赤溫)의 손으로서 반 

지(叛志)를 품고 마침내 세조 24년에 반기를 들게 되자 합단은 이에 호응하여 재빨리 군사를 거느리고 

내안(內顔)에 합세하려 진군하는 도중, 원 세조의 부장 옥와실(玉蛙失)의 습격을 받아 북쪽으로 패주 

하고 말았다.

 그러한 얼마후 다시 제왕(濟王) 입자

합적(入刺合赤)과 함께 남하하다가 세조의 군대에게 여지없이 격 파되어 본거지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그 뒤에도 여러번 사단을 일으켜 왔으나, 그때마다 원군(元軍)의 방비가 엄중한 탓으로 번번히 실패하

였으므로 이제는 하는 수 없이 고려의 동북경을 넘보게 되었다.

 즉 충렬왕 16년(1290년) 5월에 내안(乃顔)의 여당(余堂)과 합단적은 고려 동북계를 넘어 해양계(海 

陽界:길주)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고려는 이쯤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10월에 와서는 개경의 부녀 노약자들을 강화도로 피난 시키고 백 

성들을 산성과 해도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특히 안전을 충청남도 지휘사에 임명하여 이곳에 방비 태세

를 잘 갖추게 하였고 같은해 12얼에는 국왕이 강화도에 피난을 했다.

 이듬해인 1291년 충렬왕 17년 정월 초에는 합단적은 동해안을 따라 계속 남하하여 철령을 넘고 교주 

도를 점입하여 양근성을 함락하고 이어 원주에 진주하다가 원주 별초 향공진사(鄕貢進士) 원충갑(元沖

甲)이 이끄는 군사에게 격파되었다.

 한편 고려 정복의 요청에 의하여 원나라에서는 전년(前年) 12월에 평장사(平章事), 설도, 설이(薛  

梨), 첨목아(岾木兒), 우승탑출(右承塔出)등을 지휘관으로 하여 보병과 기병(騎兵) 1만3천을 원병으로 

보내고, 이해(17년)정월께는 병사 1만으로써 합단적을 토벌케 하였다. 그러나 적은 계속 남진하여 3월

에는 개경에 침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고려 대장군 송화(宋華)의 부대와 교전한 끝에, 다수의 병사를 

잃었으며, 또한 원주 방면으로부터 충청도에 침입한 단적은 4월에 충주산성 부근의 전투에서 동산성 

부감이 거느리는 고려군에 격파되어 4~50여명의 전사자를 냈다.

 또한 일부의 단군은 지금의 충청남도 북서쪽 혜성군(慧城郡: 오늘의 唐津郡)방면에 침입하려다가 군 

인복규(軍人卜奎)가 거느리는 북방의군(北方義軍)에게 격파되었다.

 이때 고려측에서는 적의, 주력 부대를 지금의 조치원쪽으로 유인하여 여, 원(麗·元)연합군의 합동 

작전으로써 총반격을 감행하여 적을 전멸시키려고 면밀한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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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5월 1일 중익 만호 인후 좌익만호 한희유 우익만호 김흔(中翼萬戶, 印候, 左翼萬戶, 金炘)등 

이 거느리는 고려의 3군은 원나라 원군(援軍) 설도의 부대와 연합하여 충청남도 연기현의 지금의 남면 

원수산에 주둔하여 작전회의를 열었다.

“우리가 합단을 몰아내려면 우선 전투할 연기지역의 지형과 마을주민들과 합심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는 것이 좋을것 같소”

그리하여 연기지역의 여러 가지를 조사하여 들어온 병사의 보고에는

“연기현에는 풍장치는것이 어느지역보다 좋아하고 정좌산이란 산이 전투에 용이한 줄로 아뢰오”

그날작전은 정좌산 정상에서 마을사람들을 동원하여 풍장을 치게하고 그소리를 듣고 몰려든 합단을 총 

공격하면 독안에든 쥐 형태가 되리라는 결론을 얻었다.

서면 정좌산 밑에는 작은창고, 큰장고가 있어 무기를 만들어 그곳에 보관했으며 군사들이 먹을 식량또 

한 많이 보관하고 있다.

동네사람들은 한밤중이되어 정좌산 정상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신나게 풍장을치기 시작했다. 어둠을 뚫

고 풍장소리는 멀리 30리가 넘는 공주까지 울려퍼졌으며 이소리를 들은 합단은 고려장수의 작전처럼 

술먹고 큰잔치가 벌어졌다는 판단으로 정좌산을 향해 숨죽이며 살금살금 포위망을 좁혀갔다.

어느정도 정상을 향해 오를때 이를지켜보던 고려군사들은 총공격을 펼쳐서 합단족과 격렬한 싸움이 벌 

여졌다.

남쪽에는 원나라 군사가 공격했으며 동·북쪽에서는 고려군사가 큰창과 화살을 쏘아댔고 긴칼을 내둘

러 적의 가슴을 향했으며 정좌산에서 풍장을치던 마을주민들은 준비한 돌을 굴려 적군을 향해 힘껏 던 

졌으며 사방에서 날라오는 화살과 돌과 창의 세례를 피해 합단족은 도망칠 구멍을 찾아 이리뛰고 저리 

뛰고 놀란 토끼모양이 되었다.

 이것이 연기대첩(燕岐大捷)인 것이다.

 아군은 적의 패잔병을 섬멸하기 위해 공주강 방면까지 진격하였으니 이 전투에서 아군은 수많은 무기

를 노획하였으며 나아가는 적의 시체가 30리나 되는 넓은 들을 덮었다고 하니 실로 처참 무쌍한 전쟁

이었다.

 이렇듯 아군이 절대(絶對)한 승리를 거두게 되자. 정부에서는 한희유를 충청도에, 나유(羅裕)를 교주 

도(交州道)에 파견하여 도처에 분산되어 있는 패잔병들은 소탕하게 하였으며 더구나 다음 7월에는 난 

후(亂後\后)의 구제책으로서 전날 합단군과의 대접전 지대였던 충청도에 구급별감을 보내어 농민 구호에

힘을 쓰게 하였다.

※참고문헌: 忠淸南道誌, 燕岐郡誌 - 서면 쌍전리 주민들의 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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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찰

                         불일선원 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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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사(蓮花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1구 1047번지

                                       주지: 안건자(55)

                                       전화: 62-1009

                                       종파: 태고종

                                           연화사출토 무인명 석불상 (보물649), 철존석불상(보물650)

                                            조치원에서 서면 고복리의 고복저수지 가는 방향으    

로 포장된 도로를 따라가다보면 아홉거리에서 500M쯤 떨어진곳에 연화사 입구 팻말이 왼쪽으로 나있 

고 그곳에서 약 200M 동쪽으로 가면 사찰이 나온다.

 연화사(蓮花寺)는 박해문(朴海文),1943년 타게)스님이 창건했는데 창건연대는 확실치 않지만 한일 합 

방전이다.

 박해문 스님의 부인 역시 보살로서 사찰을 운영했으며 당시 법당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요사체내에 

법당을 두었다.

 어느날 홍문섭(박해문 스님부인) 보살 꿈에 사찰에서 멀리 떨어진 권터골이란 산속에 불꽃이 꽂히면

서 부처님 형국이 훤히 보여서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곳이라는 것을 믿고 박해문 주지와 홍학섭씨(홍문

섭 보살님의 남동생)를 보내 모셔오도록 했지만 못찾고 그냥 왔다. 그날 다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있는 곳을 가리키더니 사라졌다. 다음날 다시 그곳에 가서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쇠꼬챙이를 들고가서 땅을 찔러보니 딱 소리가 나면서 무엇인가 걸리어 파보니 석불 2기가  

나란히 묻혀 있었다. 그때 기와 지붕처럼 생긴 석조물 하나도 같이 나와서 하나씩 들고 현사찰에 모셧 

다. 당시 사찰은 토담집이었고 부처님을 모신후 신도들이 늘기 시작하더니 사찰이 비좁아서다시 법당

을 증축했는데 그 건물은 강씨들이 돈을 내어서 지었다. 다시 건물을 증축했지만 신도가 계속 늘어나 

므로 법당이 좁았다. 청주에서 정신분열증세가 있는 새댁 한분이 왔는데 시집온지 얼마 안되어 병을 

얻어서 이곳 소문을 듣고 왔다했다. 이곳에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니 씻은듯이 낳았고 시댁이 부자집

이었기 때문에 보답으로 돈을 많이내서 법당을 다시 지엇다. 1931년도에 조창례씨가(현 79세) 이곳에 

시집을 왔다. 시집오고 얼마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954년도

에 조창례씨는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정식 보살이 되어 사찰을 운영했고 당시 조창례 보살이 사찰을 

운영하게 된것은 홍문섭 보살 둘째 아들인 박의동씨(1988년 타게)였는데 홍보살님이 돌아가시고서 갑

자기 박의동씨가 인사불성이 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장례관계로 수원에서 살면서 이곳에 와있던 조 

창례 보살이 기도를 드리자 씻은듯이 낳았다. 그때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사찰 주인은 너이므로 (조창

례 보살)네가 맡아서 운영하라는 꿈을 꾸고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사찰을 관리하게 됐다. 조창례 보살

은 셋째 며느리로서 사찰을 인계받아 운영했으며 현재는 조창례보살의 둘째 며느리한테 모든것을 인계

하여 주었다. 둘째 며느리인 안건자(55)보살은 시어머니의 시중을 들면서 공양주 역할을 했는데 시어

머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신도가 와도 받지 못하자 안건자 보살이 평소 보고듣고 한것을 토대로 

신도들을 받아왔으며 현재 사찰은 태고종에 등록되어 있다. 1960년도 비오는 어느날 권터골에 산다면

서 동국대학교 다니는 남학생이 와서 법당을 구경한다고해서 문을 따주었다. 그후 얼마있다 등산복 차

림을 한 교수 한분이 왔는데 그분이 황수영 박사이다. 황교수는 불상을 둘러보고서 귀한 부처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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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관하라고 하고서는 떠났는데 몇일후에 조창례 보살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내일 나를 데리러누

군가 올 것이니 너는 절대로  사찰 안으로 발을 들여 놓게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다음날 집을 

지키는데 자가용이 들어 오고 지난번에 왔던 교수와 여러 사람이 천과 톱밥등을 꺼내면서 들어왔다.

 조창례 보살은 얼른 법당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대문을 닫고서 못들어 오게했다. 알고보니 사찰을지 

켰던 박의동씨가 황교수한테 석불을 얼마에 판다고 약속을 하여 싣고갈 준비를 해가지고 온것이다. 황

수영 박사와 일행은 조창례 보살에게 잘 이야기하여 싣고 가려고 했지만 단호히 건절했고“나를 죽이

고서 가져가라”는 말까지 덧붙이자 박의도씨까지 합세하여 설득하려 했다.

심지어는 돈 뭉치를 머리장(장농)에 넣어놓고는 설득을 하려 했지만 그에 넘어 가지 않고 돈뭉치를 꺼

내 바닥에 내팽겨 쳤다.

황교수와 같이 온 일행은 체구도 작은 사람이 너무 독하다는 말을 하면서 단념하고 떠나갔다.

그후 대학생들이 사찰주위에 묶어가면서 촬영을 하고 탁본도 떠가면서 연구를 했고 여러군데에서 사람 

들이 와보곤 했다. 당시 다른 지방에서 사찰에 보관중인 국보급 보물이 도난당하여 군청 직원이 와서 

는 연화사 석불도 허술한 법당에 두지 말고 요사체로 옮겨 보관하라고 권하여 두분의 부처님을 옮겨 

놓았다.

그러자 안건자 보살의 남편인 박노을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12일후인 1982년(당시 46

세)에 돌아가셨다.

그 뒤부터는 대웅전에 모셨고 1978년 12월 7일에 보물로 지정을 받앗다. 1987년도에 사찰을 정부에서 

증축하여 주었고 1990년에 일부 담을(1/4)치고 1992년도에 일부(1/4) 담을 쳤으며 1993년도에 20M   

담을 쳤다.

※ 당시 황수영박사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석불의 갓만을 박의동씨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갔 

다. 현재 황수영박사가 보관중이다.

학림사(鶴林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신대리 268-1번지

                                         전화: 865-2635

                                         종파: 조계종

                                         주지: 김석천(金石川, 57세),속명: 김상순

 조치원에서 서면 고복 저수지로 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서면 면사무소와 지서를 지나 아스팔트 포장

이 아닌 콘크리트 포장을 따라 서쪽으로 가다보면 연서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나오고 그곳에서 비포장으

로 신대리 불당골 입구에 마을 구판장이 있고 맞은편에 학림사(鶴林寺)가 위치해 있다.

1963년도에 조치원읍 경찰서 앞에서 인쇄업(새한 인쇄소)를 하는 홍종환씨의 부인 안선부씨가 친정 어 

머니를 위해 이곳에 사찰을 건립했다.

당시 친정어머니는 제사 지내줄 자식이 없어 딸인 안선부씨가 친정어머니 유산을 가지고 이곳에 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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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는데 법당이 9평 요사체가 11평인 아담한 암자였다. 안선부씨는 서울안국동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왔으며 안국동에 땅이 많았고 부자였는데 현 사찰내에 있는 탑 2개가 당시 살던 안국동 정원에있던 것

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당시 사찰을 안양사(安養寺)라 불렀다.

 이어 현재 신광사에 계시는 상문 스님이 주지가 됐고 상문 스님은 혜원스님(현 신광사 주지)의 도움 

으로 주위 터를 정비하여 사찰의 규모를 500평으로 늘렸으며 당시 측량을하는 이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가면서 사찰의 대지를 밭에서 주거지로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었다고 한다. 석천(石川)스님이 주지가 

된것은 참선방에 다닐때 세 스님을 만났는데 보은스님, 수환스님, 석천스님이다.

이들은 적당한 사찰을 찾던중 현 사찰을 답사한 후에 세분 스님이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합하여 이곳 

사찰을 정비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주지스님은 현 스님들께 인수하고 신광사로 가셨으며 1985년에 대 

웅전과 요사체를 지었다. 당시총금액은 약 1억 5천만원이었고 사찰이 완성되자 보은 스님은 경상도 거 

창에 있는 신관사에 주지로 가고 현재는 석천 주지 스님과 수환스님 두분이있다.

학림사(鶴林寺)는 서학산(栖鶴山)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85년 대웅전과 요사체를 지을때 서학산에 대한 

내력을 듣고 지은 이름이다.

 서학산(栖鶴山)은 형국이 학이 내려 앉아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며, 학바위(일명 황새바위)가 있다 . 

풍수지리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서학산 맞은편에 산의 형상은 큰 뱀이 웅크려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형상이고 그 중간에 움푹 패인곳이 개구리가 웅크린 모양이다. 그래서학은 뱀을 잡아 먹으려하고 

뱀은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하는 형국으로서 풍수가들이 이야기하는 명당자리이다.

현재 개구리 명당에는 결성 장씨의 묘가 있고 학림사 자리에 묘를 쓰면 만석군이 되던지 재상이 나올 

자리라는 말이있다.

 사찰 앞으로 길을 내는데 둑을 쌓기위해 바위가 필요했다. 그래서 서학산(栖鶴山)학바위와 붙은 바위 

가 크므로 그것을 깨서 썼는데 돌을 깨던 석공두명이 동시에 떨어지는 돌편에 맞아 다리가 부러져 병 

신이 됐다는 말이있다. 사찰안에 우물이 있는데 위장병에 걸린 사람이 이곳에와 며칠을 묵고 나면 효 

혐이 있고 속이 아프거나 안좋을때 먹으면 효혐을 본다고 한다.

또한 학림사(鶴林寺)라 이름을 개칭한 어느날 신대리에 사는 유달영(49)씨가 병명도 나타나지 않는 중

병에 걸리어 병원에 입원도 했고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듣지 않아 이곳에 와 며칠을 기도했더니 씻은 

듯이 낳았다.

 그후 주위에서 사시는 분들이 사찰을 찾았고 현 신도 수가 약 300여가구이며 계속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찰의 대웅전과 요사체를 지을때 현 미륵님은 대웅전앞에 있었는데 포크레인으로 들어서 산 중척에 

눕혀 놓았다. 

미륵불을 파불하고 새로모실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지스님과 여러 신도들 꿈에 미륵불이 나타나서“나

를 왜 이렇게 눕혀 놓고 있느냐”하고 말씀을 하셔서 영험을 느낀 주지스님은 일으켜 세워 그곳을 정돈

했다.

 수환 스님은 머리만 있는 동불을 모시고 있는데 20여년전에 서울에서 기거할때 어느 불자가 준것으로 

그 선도는 조상 대대로 이 부처님을 집안에 모셨었다. 6.25피난갈때도 모시고 갔었을 정도로 소중히 

다루었는데 어느날 친구가 와서 이런 부처님을 신도가 함부로 모시게 되면 안된다고 하여 적당한 스님 

물색중에 수환 스님을 만나서 주었다. 또한 사찰에 석가모니의 진신 사리를 모시고 있다. 수환 스님이 



- 51 -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자하는 소망이 간절했지만 사리를 모시려면 돈이 많이 들어 엄두도 못내었다.

어느날인가 어느 스님과 대화도중 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스님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꼭 모시게 된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

1992년에 스리랑카 불교 국립대학 한국 캠퍼스 학장이신 석가산 스님의 주선으로 스리랑카 바드라 장 

노가 모시고 있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수환 스님께 모실 수 있도록 건네 주어 현재 모시고 있으며 

전 법당 자리에 탐을 쌓고 모실 계획이다.

광불사(光佛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번지

                                           전화: 63-0749

                                           주지: 윤동호

                                           종파: 태고종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대전 방면으로 가다 봉암을 지나 주유소 못미쳐 우측으로 공주 방면의 

포장도로가 나온다. 도로를 따라 약 3KM 올라가면 와촌리가 나오고 포장도로에서 북쪽으로 약 600M  

쯤 오르면 토성산이 나오는데 산중턱에 사찰이 있다.

 경내에는 대웅전과 산신각이 있으며 요사체와 대웅전 우측으로 삼층석탑, 미륵불, 공적비 2개 석등  

4개, 해태 1개가 있으며 우물이 5군데있다. 이곳에 사찰이 세워진 것은 안묘연씨가 성낙의씨에게 시집 

와서 4년후인 1940년도에 원인모를  병에 걸려 병원에 가보았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고 좋다는 약을   

모두 써 보아도 효험없이 더욱 악화되어 주의 사람 권고로 명산을 찾아 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 

다. 인근 지역인 공주군 반포면 국수봉 산신께 100일 기도를 올렸고 또한 동학사 산불봉에 가서 기도

를 올렷는데당시 팔선녀가 내려와 몸에다 갑옷과 갑주를 입혀주는 꿈을 꾸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서울 삼각산에 가서 기도할때부터 신기가 나서 안묘연씨가 40세 되던해 이곳에 터를 잡고 사찰을 건립 

했다. 당시에는 현 산신각 자리에 흙벽돌로 초라하게 지었으며 신도들이 몰리기 시작하여 건물이 협소 

하였다. 흙으로 지은 건물을 부수고 다시 증측했는데 얼마안가서 다시 협소함을 느껴 건물을 증축한것 

이 현 사찰 모습이다. 안보살은 사찰을 건립하고 병이 씻은듯이 나았다.

 그런데 그후부터 남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더니 병고 10년후에 성낙의씨는 작고하고 말았다.

성낙의씨가 작고한 1년후인 1984년에 안묘연 보살 역시 타게하고 말았다. 안묘연 보살과 성낙의씨 사 

이에 자녀가 2남 1녀가 있었는데 안묘연 보살이 공주 반포면 국수봉에 기도하러 갔을때 3살짜리 아들

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결국 죽고 말았다. 또한 후에 아들을 더 낳기 위해 임신만 하면 

3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유산이 되어 남매 이후로 아이를 낳지 못했고 현재 아들과 딸은 서울에서 살 

고있는데 아들은 가축병원을 운영하고 잇다.

 안보살 내외가 타게하고 사찰에 비구인 보살이 한명이 기거했는데 서울 성도사에서 왔다고한다.

약 3년간 맡아서 운영하다가 사찰명의를 스님 앞으로 해달라는것을 거절하자 이곳에서 떠났다. 



- 52 -

 그후 남자 스님이 한분 오셔서 기거를 했으며 현 보림사 주지 스님이다.약 4년간 이곳의 사찰을 정 

비하고 신도를 모아 더욱 크게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찰 주인과의 의견 충돌로 이곳에서 떠났다.

 1990년 현 주지스님이 이곳에 와서 기거하고 있으며 그분은 서울에서 왔다. 사찰 앞에 세운 미륵불, 

공적비, 석등 등은 1983년도 신도들에 의해 세워졌고 사찰내에 우물이 5군데 있었으며 현 2군데는 폐

쇄됐고 대웅전 앞과 옆에 우물은 현재 사용하고 산신각 뒤편의 우물은 약수라하여 간간히 사용한다.

동네에서 오신 유예열(76)할머니는 창건주와 친구처럼 지낸 먼 친척인데 보살이 아플때 잔일을 해주면

서 사찰을 돌보았고 현재도 사찰을 내집처럼 지키고 있다.

▶ 법보사 송덕비

 주지 안묘연 스님은 소시에 병고액으로 수년간 신음을 하올적에 백약이 무효하고 와병에 인사절하여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던중에 어느날 천황 보살이 오시어서명산 대천에가서 기도를 하면 쾌차하리라고 

하여 보살님을 따라 명산 석굴로 입산, 삼백일 기도를 마친후에 다시 설산에 들어가 수도를 하옵던 중 

비몽사몽간에 한 선관이 흰구름을타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청신녀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도를 깨우 

치면 몸도 완치 될것인즉 토성산 아래에 자리를 잡고 불사를 이루면 국태민안하고 억조창생의 고액을 

구제하리라고 가르쳐주시기에 어느 언선곽이 오시어서 관대히 가르쳐 조시옵니까 하고 물은즉 나는 백

운 도사이온데 서천서역국 가는길에 잠시 만나서 가르쳐 주노라 하시며다시 그 구름속으로 사라지거늘 

괴이한 일이라 생각하여 천황 보살님에게 몽사를 의논한 즉 길조라 기뻐 하시기에 그날로부터 천신만

고 끝에 토성산 아래에 불사를 이루어 놓고 생사고락에 불쌍한 인간을 구제 하는데 전력을 다하시어 

승복 소매와 무릎이 헤어졌으니 부처님 앞에 몇천번 몇만번이나 엎드려 애원을 하시었다.

시각을 다투고 불치의 환자와 모든 중생을 많이 구제하시고 중생의 고액을 풀어 주시기에 몸 바쳐 일 

생을 수도 하시니 그 공덕이 무량하시어 우리 이백여신도는 감개 무량한 마음을 금할 바 없어 이 비를 

건립합니다.

 설산거사령암 글 지음

 불기 2525년 3월 3일

불일선원(佛日禪院)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고복리 오봉산

전화: 62-3783

주지: 김도산(金道山 58세)

종파: 조계종

 조치원에서 서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약 2KM쯤 가면 고복 저수지가 나온다. 고복 저수지 도착하기 

500M 아래쪽 오른쪽에 오봉산 불일선원 표지판이 나오고 표지판을 따라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보면 흙 

벽돌로 지은 사찰이 나온다. 이곳이 불인선원이다.

 현 불일선원은 오봉산의 오봉사, 신흥사, 신흥암이라 불리다가 현재는 불일선원이라 불리는데 동국여

지승람 연기현에 안선사(安禪寺) 흥천사(興天寺)등의 기록이 나온다.

 사찰내에는 기와편과 자기편이 널려있고 탑두가 두개 발견되는데 신라와 조선 양식으로 오래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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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사찰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현 사찰은 스님들이 수도하는 곳으로 불일선원이라 부르고 김도산(金道山, 58세)스님이 원장이다. 이 

곳에 산세가 사람인(人)변인(佛)부처불자와 푹패인 골에 점이 있는것으로 날일(日)로 풀이하여 불일선

원(佛日禪院)이라 부르게 됐고 10여명의 스님이 기거한다. 4년전인 1989년 당시 신흥암 보살이신 홍 

순남(80)씨에게서 인수했고 홍순남 보살은 사찰을 팔고 아들에게 가서 기거하다’92년에 타게 했다.

현 대웅전에 석불 2개가 있는데 1개는 약사여래좌상(藥邪如來坐像), 비노사나불(毘盧舍那佛)이라 부르 

고 사찰이 창건되고 폐사후인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재건당시 스님 현몽에 이곳이 보이고 부처의 형상

이 여러번 보여 이곳에와 보니 기와편이 널려있고 편편한 절토로보여 현몽에 부처님이 보였던 부분을 

파보니 석불이 나와서 절을 짓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찰에 대해 구전으로 내려오는것은 지금으로부터 142년전에 승려가 100명이상 기거하는 큰 사찰이 

었는데 이곳이 터가 좋다는 말을듣고 고씨성을 가진이가 원님과 계략을 짰다. 어느날 스님들을 모두 

관가로 초청하여 공양을 베풀었다. 영문도 모르는 스님들은 원님이 부르기에 모두 참석했고 상앞에 앉

아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관기(기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스님옆에 앉았다. 스님들은 

놀래서 도망치려하고 또한 여자들을 나가라고 떠다 밀었지만 소용없었다. 여자들은 강제로 스님을 껴 

안고 음식은 고기가 즐비하게 차려졌다.

 그때 갑자기 원님이 나타나서 중이 고기를 먹고 여자를 밝힌다고 하옥 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스님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묶어 사찰 주변의 소나무에 대롱대롱 매달았고 사찰에 불을 질렀다. 

일부 사찰옆에 묶인 스님은 불에 타죽고 일부 스님은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멀리 도망을 쳤다.

그 후 사찰은 흔적만 남고 고씨성을 가진 이가 묘를 썼는데 당시 벼슬이 병사여서 고병사라 불렀다.  

현재 사찰 좌측으로 산정상을 향하여 3개의 묘가 그때 쓴것이다. 그런데 묘를 쓴 고씨들은 묘를 쓰고 

100일이내에 괴질에 걸려서 모두 죽었다한다.

 현 사찰 왼쪽으로 석종이 있는데 석종에는 명문이 새겨져있고 석종 뒤편으로 약 150M 떨어진곳에 산 

신당이 있으며 석종 좌측으로 우물이 있고 조금 더 가서 계곡물이 흐른다.

원장 스님이 밭을 갈다가 돌로된 추가 발견되어 소장하고 있으며 도자기 편은 청자, 분청, 백자가 보 

인다. 사찰에서 오봉산 정상을 넘어 전동면쪽으로 내려가면 사찰터가 있는데 이곳에도 기와편과 도자

기 목없는 불상이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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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현사(月縣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기룡리 산 328-4

                                           전화: 63-0657

                                           종파: 태고종

                                           조실스님: 신동구(申東求,71) 법명:행법(行法)

                                           주지: 신성환(申成奐,42)법명:정오(正悟)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유성 방면으로 가다보면 월화교를 지나 우측으로 포장된 도로가 나온  

다. 그곳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국촌리에서 포장은 끝이나고 비포장 도로를 지나 기룡리에 다다 

르면 남쪽으로 우뚝솟은 산이 보이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 산정상에 사찰이 지어져있다.

 월현사(月縣寺)가 창건된것은 1953년 6.25전쟁으로 인해 폐허된 국토가 차츰 정리 될때이다.

 창건주 신동구(71)스님은 기룡리에서 의술을 익히여 병자들을 치료했는데 당시 의원과 약국이 큰 도 

시에만 있던터라 병이들어 치료를 못받고 있는 주민들을 스님의 나이 20세에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

 그러던중 불행히도 스님이 병을 얻어 용한 의원과 좋다는 약을 모두 써보았지만 효험이 없고 명산의 

큰절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니 차츰 효혐이 있어서 현 사찰에 움막을 짓고 기도를 했다. 어느날 비 

몽사몽간에 서쪽으로부터 두분이 나타나시어 햇빛 보다도 더 휘황찬란한 미간 백호 광명을 비춰 주시 

므로 엎드려 절을 하였더니 그후 몸이 하늘을 나는듯 모든 병고가 사라졌다.

 그후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코저 초가로 법당을 지어 부처님을 모시고 비암사 주지 진상일 스님을 은 

계사로 모시어 수도 정진하게 되었다.

스님은 사찰 동쪽으로 양로원을 짓고 오고갈때 없는 노인들을 모아 보살폈다.

 또한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고 마을에서 명절날만 되면 살림이 어려워 제상상에 음식을 차리지 못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주해서 모아놓은 쌀을 나누어주고, 학용품이 없어 학교에 빈손으로 갔다 오

는 어린학생들에게 사서 나누어 주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이 수록된 책을 사서 공주, 청주 교도소에 책을 보내고 죄수들에게 올바른 마음자

세를 유도했으며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인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여 왔다.

 1992년에 초가를 뜯어내고 현사찰 건물을 증축했는데 스님이 이곳에 터를 잡기 전부터 이곳을 사찰터

로 전해온다.

예전에 이곳에 석불이 여러개 있었는데 동네 어느분이 일제시대때 일본 사람에게 팔아먹어 지금은 전

하지 않고, 그 당시 석불을 팔은 사람은 자손 하나 없이 내외가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현사찰을 지을때 오래된 기와편과 도자기편이 많이 나왔으며 이곳을“다람절터”“달음절산”“꼬깔봉”

“병풍바위”라 부른다.

 예전에 사찰이름이“달현사”(달이 나타난다는뜻)이었던것을 현스님이 월현사(月縣寺)라 부르게 됐고 

산을“청룡산”(스님꿈에 푸른용이 꿈틀거리는것이 몇번 보이고 지었음)이라 부른다. 사찰내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신도들이 속병이 있어 이곳에와 기도를 하면서 물을 마시면 씻은 듯이 낳았고, 우물에 촛 

불을 켜놓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면 아들을 잉태한다고 한다.

 그예로 신도 한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새끼 한마리를 건네 받았는데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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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현재 월현사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은 토불로서 사찰 건립 당시 공주에 사는 김학명(金學明, 1964년

당시 48세에 별세)씨가 조성했으며 그는 탱화와 토불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당시 탱화는 건물을 다시 지을때 맞지 않아 현재는 다른곳에 보관중이다.

신복사(新福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기룡리 산 175번지

                                        전화: 63-0536

                                        보살: 김종례(金鍾禮, 42)

                                        종파: 태고종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항공 학교를 지나 월하교를 넘어서면 우측으로 포장된 도로가 나온다. 

그곳을 따라가보면 서면 국촌리가 나오는데 국촌리부터는 비포장 도로를 서쪽으로 계속 오르다보면 기 

룡리 마을 입구가 나온다.

마을 입구에서 남쪽 산밑에 가정집처럼 꾸며진 암자가 있는데 이것이 신복사이다.

이곳에 사찰이 지어진것은 1955년 3월 20일 낙성식 표시가 있고 창건주는 임노선(1968년 타게)씨의  

부인(전주 이씨)이 일본에서 사찰을 일으켰다가 해방과 함께 서면 신대리 자택(현 홍씨 사당 옆)에 모 

셨었다.

 당시 이보살 소유땅이 신대리와 기룡리 (현 사찰 주변)에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6.25사변이 일어난 

후 인민군이 이곳으로 몰려와 이 보살에게 협조 할것을 명했지만 이보살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이보 

살을 반동이라고 끌고 가서 신대리 입구 다리에 세워놓고서 총살을 시켰다. 후에 남편인 임노선씨가 

이어 사찰을 현 위치에 짓고 10여년간 운영하다가 보살 한분을 두고 운영 했는데 당시 최보살이라 불 

렀다. 최보살은 현 서면 쌍전리 전당골에 본가를 두고 이곳에 와서 보살을 했는데 1968년 임노경(임대 

사)씨가 타게하고 1979년도까지 운영하다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그후 보살과 대사들이 여러분 드나들다 결국 폐사의 위기를 맞았는데 창건주의 따님이 일년에 몇번씩 

이곳에와서 관리를 하다 1990년에 현 보살에게 인수했다.

현 보살은 청주에서 살다 몸이 아파서 사찰에서 굿을 했는데 굿을하는 도중 신기가 몸에 들어와서 서 

쪽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느 보살님이 청주에서 서쪽인 현 사찰을 이야기 해주었지만 당시 찾 

지 않았다. 어느날 꿈에 스님 내외가 나타나서 제자라 부르더니 현 사찰에 가라는 지시를 내리자“저

는 아직 불도를 닦지 않아 스님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자 이유 불문하고 가라는 꿈을 꾸웠다.

 그후 재차 이러한 꿈이 되풀이되고 하는수 없이 이곳 사찰을 찾았는데 주위에 풀이 나고 폐가 였었 

다. 당시 남편은 이 광경을 보고 반대했지만 보살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석처럼 여겨져서 사찰을 정 

비했다. 그때부터 보살은 병이 씻은듯이 낳았고 찾아오는 신도들도 정성을 드리니 낳았다. 현재 30여

명의 신도가 찾아오고 처음에 사찰을 정비할때 모셔진 부처님은 토불이었는데 관리하지 않아 엉망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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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폐불시키고 다시 모셨다.

 당시 남아 전해오는것은 인종(좌종)이 하나, 꽃병(철)1쌍 남아있다.

이곳 사찰을 창건한 임대사는 마곡사 태고종에 등록을 시켰고 사찰내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신비스럽 

다. 사찰 주위로 가끔 동네 사람들이 놀러와서 음식을 해먹으려 할때 개를 잡는다든지 불순하게 놀면 

우물물이 나오지 않고 우물을 위하고 정성을 드리면 물이많이 나온다. 또한 사찰앞에 30여년된 은행나

무가 있는데 나무 주위 밭경작인이 보니 열매가 열지 않아 숫놈의 나무를 베어 버려야 겠다는 것을 현 

보살이 와서 일년만 두고 보자고 이야기 하자 그 이듬해부터 열매가 열기 시작했다. 현사찰 주위를 다

랭이골, 안산, 절집산이라 부른다.

보림사(寶林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50-3번지

                                        전화: 865-9930, 63-4782

                                        보살: 전창규(全昌圭, 42세)지월(智月)

                                        종파: 법륜종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봉암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함박산”“대박산”이라 불리우는 산밑에

북향한 요사체가 한옥으로 지어져 있다. 사찰이 이곳에 세워진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래에 지어진 

건물로서 아직 단청이 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이다.

사찰이 들어서기까지 주지스님의 행로를 살펴보면 1977년 공주군 장기면에 있는 봉학사(鳳學寺)에서 

기거를 했느데 당시 사찰 주인인 박장헌 스님은 사찰 명의를 지월(智月)스님 앞으로 해놓았다.

그 이유는 스님의 큰 아들이 행패가 심하였기 때문이고 정월 사흘날 술먹고 들어와 아버지와의 마찰에

서 사찰내 부처님과 기물을 모두 부수고 말았다. 그 관계로 병환이 더욱 악화된 노스님은 결국 3년후 

에 돌아가셨고 큰 아들은 사찰 밑에다 집을 짓고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그후 3년 있다 신도들의 권고 

로 야밤을 틈타 사찰에서 나와 신도집에서 묵다가 와촌리 광불사에 기거하게됐다.

당시 광불사는 주지스님이 돌아가시고 신도중의 한분이 운영했는데 지월 스님이 주지가 된후 신도가 

늘기 시작했다. 신도의 수는 늘어나고 사찰이 비좁다고 생각한 스님은 사찰 주인인 전주지 아들과 딸

에게 상의했더니 오히려 사찰을 비워달라고 했다. 지월스님은 사찰을 새로 증축해도 현재 있는 전주지

스님의 공적비라든지 소유건을 모두 현재 상태로 진행한다고 졸라 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스님은 40

일을 더 기거하게 해달라고 졸라 허락을 얻고 여러군데 사찰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를 보았지만 적당 

한 곳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봉암의 한가정집을 사가지고 스님을 따르는 신도들과 근방 70여근데를 둘러 보았지만 마

음에 들지않고 마지막으로 현 대박산 고추밭에 와서 살펴보니 마음에 끌리었다.

밭 주인과 상의를 했더니 선뜻 승락을 해주어 순조롭게 땅을 매입했고 당시 땅주인은 네명이었다.

1991년도에 매매가 끝나고 92년 8월부터 사찰을 짓기 시작하여 93년도에 요사체만 완성했고 대웅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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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만 닦아 놓았다.

 현재 요사체에 임시 법당을 차려놓고 부처님을 모셨으며 본존 좌측으로 네개의 동불상이있다.(석가모

니, 칠성여래(역사여래), 관세염 보살, 문수보살)이 네개의 동불상을 모시게 된 동기는 스님이 18살때 

수덕사에서 불문하고 21살에 안성에서 노 보살님을 만났는데 노보살님의 현몽에 불꽃이 같은자리에 계

속 꽂히어 3일후에 그곳을 파보니 불상 4개와 대형수저(약 60CM정도)가 나왔는데 이 수저를 장군 수 

저라 불렀고 1988년 노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월스님께 주었다.

보림사의 주변을 풍수가들이 말하기를 공룡이 누워있는 형상과 거북이가 알을 낳는 형상과 봉황이 앉

아 있는 모습인데 현사찰터는 봉황의 꼬리 부분이고 사찰내 우물은 동네분들이 위하던곳으로 이곳에 

와서 정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있다. 스님이 신도들에게 강조하는것은 평등사상이다.

구곡암(九谷庵)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144번지

                                          전화: 865-5396

                                          주지: 김봉선(金鳳仙, 77세)

                                          종파: 조계종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대전 방면으로 가다 월하리 항공학교 좌측으로 비포장 길을 가면 조그

마한 마을이 나온다. 마을에서 북쪽으로 복숭아 밭 사이 고개를 넘어 가면 산 중턱에 사찰이 있다.

1968년 노부전(1978년 당시 65세 타게)보살이 창건 하였다.

노부전 보살은 이북 사람으로 6,25전쟁때 월남하여 조치원에서 사셨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산을 

하나 샀다.

 그 산이“비루산”이며 명의를 두사람으로 했는데 최영심씨이다.

 훗날 노후에 돌봐줄 목적으로 명의를 둘로 했고 산에다 사찰을 건립하고 스님을 모셔왔는데 처음 모 

셔온 스님은 태고종에 등단된 대처승이었다. 노부전 보살은대처승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스님을 

맞이 했으며 비구니인 이지광 스님이왔다. 이지광 스님은 조계종 등단 스님으로 이곳에 8여년 기거하

다 현재는 서울 사찰에 있다. 현 주지 스님은 1977년 부산 양산의 내원사(선방)에서 몸이 아파서 요양 

하고 있는데 이지광 스님이 와 약 먹으면서 쉴수 있는 곳으로 가자면서 현 사찰에 데려왔으며 이지광 

스님은 같이 지내다 사찰을 맡기고 서울로 떠났다.

 창건주와 최영심씨는 고인이 되어 현 사찰 뒷편에 모셔져 있고 사찰 앞으로 흐르는 강을 비루강(비룡 

강) 산 이름을 비루봉(용이 승천했다는 뜻)이라 하며 산내에“장군봉”이라 불리우는 곳에“장군수”가

있어 현재 부대의 사단장 관사가 자리잡고 있다.

사찰 앞에“거북 바위”가 있고“샘골”이라 불리우는 곳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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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사(鳳棲寺)

                                            

                         주소: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430번지

                         전화: 865-4027

                         주지: 윤종후 법명:도운(32)

                         종파: 법륜종

 조치원에서 1번 국도를 따라 유성 방면으로 가다 서면 봉암리에서 동쪽으로 마을 가운데를 지나 미호

천쪽으로 가면 동네에서 높은 곳에 사찰이 위치하고 있다.

사찰의 창건은 1965년 윤종선(1980년 당시 36세에 열반)스님의 요청으로 모친인 송채용(69)보살이   

창건하였다.

 윤종선 스님은 마곡사에서 공부하다 경주 불국사에 기거하는데 논산 관으사 주지인 김종묵 스님이 상 

좌 삼는다고 데리고 나와서 다시 관음사에서 계를 받고 상좌가 됐으며 1년여 기거하다 절을 짓기 위해 

현곳에 왔다. 절을 짓고 3년후에 결혼을 했으며 1980년 전두환대통령 취임 법회때 연기군 불교 연합 

총무를 보았는데 조치원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전의 대곡리 대원사 주지 스님과 같이 절에와서 잠자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열반하셨다.

 창건당시 사찰 이름이 봉명사(鳳鳴寺)이었던것을 윤종선 스님이 열반하고“봉서사(鳳鳴寺)”로 바꾸웠

다.

 윤종선 스님이 열반하고 아내인 지옥남(현 37세)보살이 사찰을 이어 운영하다 1988년에 서울 노량진 

으로 가서 현재까지 보살생활을 하는데 바라춤을 잘 춘다.

그후 막내인 윤동후 스님이 뒤를 이어 사찰을 잇고 있으며 모친인 송채용(현 69세 보살이 보살피고 있

다.

 사찰 건립 당시 송보살 꿈에 현 사찰에서 떨어진 동네 입구에 살았는데 불빛이 환하게 켜지면서 큰 

소나무가 현 사찰터로 돌아서서 가는데 꽃송이가 보살앞에 뚝뚝 떨어져 그것을 한아름 안아다 장독대 

에 갔다 놓았다. 그후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모든게 귀찮았고 서면 기룡리“월현사”에 가서 굿을하

고 집에 오면 더 아팠다.

 남편이 점을 보고 와서 다시 굿을 하였다. 그때 병은 씻은듯이 나았는데 다음날부터 공연히 마당에 

나와 서있곤 했으며 어느날 계룡산에 가서 기도를 하게됐다. 그때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자 물이 얼

어 촛대처럼 올라가서 얼어 붙는 현상이 일어나더니 기도를 마치고 집에와 물을 떠놓고 장독대에서 기

도를 하니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보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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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요지

           청라리 불당골 분청도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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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요지

                                            

                                          청라리 불당골 출토

 송나라에서 고려로 전해질 때의 청자(靑磁)는 무늬가 전혀 없는 청색유약만 바른 순청자였다.

고려인들은 청색유약만 바르던 청자에다 각양각색의 무늬와 모양을 내는 독특한 기법을 개발 했는데 

그것이 상감기법(象嵌技法)이다.

 상감기법은 도자기에 음각으로 홈을 파서 무늬를 만든 다음 홈 안에 흑토 혹은 백토를 메워 넣어 유

약을 바르고 구우면 그대로 한푹의 동양화가 되는 것이다.

고려인들의 자랑거리는 도자기 뿐만 아니라 종이(紙)에서도 중국인들이 감히 흉내도 못낼 훌륭한 기술 

을 개발하였다.

 소위 도침작업이라하여 여러장의 종이를 물기가 마르기전에 넓고 편편한 곳에 올려 놓고 떡메로 쳐서 

메끄럽고 질긴종이를 생산해냈다.

 중국상인이 고려에와서 비단을 팔고 돌아갈때 사가는것은 청자와 종이였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려 

지(紙)와 고려청자의 우수성에 감탄을 했고 중국인들은 고려의 3대보물을 종이(紙)인삼, 청자라고 했 

다.

 고려시대 불교숭상은 도자기와의 관계에서 불가분으로 문양이주로 연화문(連花紋)이라든지 만자문(卍

字紋)또한 불로장생을 뜻하는 거북문과 학(鶴)문양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조선초에 들어와 유교적인 문 

양으로 서서히 바뀌지 않아나 생각해 본다.

 분청사기는 청자의 빛깔과 문양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많은 양의 무늬를 일률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안 

의 하나였으리라.

 나무에 원하는 문양을 그리고 그것을 양각으로 파서 도장을 찍는 식으로 도자기에 찍으면 똑같은 문

양의 여러번 반복되게 그려져 나오고 그곳에 분칠을 하듯 백토를 바르면 문양의 홈속에 백토가 베기고 

백토를 닦아내고 유약을 바른 다음 구워내면 화려한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고장의 달전리 텃골에 발견된 분청사기를 보면 그릇 앞 뒷면이 빽뺵한 국화무늬가 인화되어 마치 

하얀 국화꽃이 그릇 속 가득찬것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철라리 불당골은 예전에 죽세공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절터 주위에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 주위에서 발견되는 청자파편은 대나무 문양이 주를 이룬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보이는 것들을 인용하여 도안할 때가 많다. 주위에 대나무가 많으면 대나무문

양, 큰절의 영향은 연화문양 들국화가 만발했을때는 국화문양을 도안하여 도자기에 인용했을 것이다.

 초기에는 듬성듬성 찍어 그러다 차츰 세련되고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 선보이고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

되는 가운데 대궐에서는 우수한 그릇을 만드는 곳을 물색했다가 대궐에서 쓸 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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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수량과 제품을 만들지 않을 경우 감독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었다.  

 1389년(공양왕:恭讓王 1年) 조준(趙浚)의 상소(上訴)를 보면

 사옹(司饔)에서는 해마다 각 도(都)에 사람을 보내어 대궐에 쓸자기(내용옹기:內用甕器)의 제조를 감 

독하는데 일년에 한번씩하게 되나 공사(公事)를 빙자하고 사리(私利)를 도모해서 온갖방법으로 침해하

여 한 도(道)에서 짐을 싣고 오는 것이 소 8·90바리나 되어 지나오는 곳이 떠들썩하나 서울에 이르러

서 바치는 것이 백분의 일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사사로이 차지하게 되니 폐해가 이 보다 더 심 

할 수 없다고 했다.

 위의 내용은 고려 사절요(高麗 史節要) 권(卷)34에 나오는 귀절을 풀이한 것으로 고려말의 문란한 사 

회기강과 고려시대부터 사옹방(司饔房)에서 대궐에서 쓸 자기를 감독했음을 알수 있다.

1421년 세종실록(世宗實錄)권(卷)11에 보면 공조상계(工曹上啟)에서“공조(工曹)가 진언하기를

 진상하는 모든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고 깨진다. 금후로는 그릇밑에 장명(匠名)

을 쓰게 하여 후일의 증거를 삼고자한다. 주의하지 않고 함부로 만든자의 그릇을 물리도록 하겠다.”

 신대리 불당골에서 우리는 그릇주앙에“金”자와“天”자가 새겨져있는 것을 수집하였다. 위의 글 내용

으로 볼 때 신대리 불당골은 가까운 공주 관청에 납품을 했던 곳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1417년 태종실록(太宗實錄) 卷 33을 보면 호조상계(戶曹上啓)가 나온다.

“호조가 기명(器皿)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올려서 말하기를 장흥고(長興庫)가 상부에 올리는 

문서에 의하면 외공사목기(外貢砂木器)는 사옹방(司饔房)사선서(司膳署) 내분소에 분납(分納)합니다.

그러므로 그릇이 나가면 거두어 들이는 일이 끝까지 안되어 숨기고 파괴되어 환납(還納)의 수는 겨우 

오분의 일입니다.

 받아간 아래 관청(下典)에 물려 사실상 여러해 커다란 폐단입니다. 바라건데 지금부터는 장흥고(長興

庫)에서 받아들이는 사목기(砂木器)는 외공원수내(外貢元數內)에서(司饔房)사선서 (司膳署)예빈시(禮

賓寺), 전기시, 내차시(內資寺) 내담시(內膽寺) 공안부(恭安府)경승부(敬承府)등 각사(各司)에 나누어 

상납(上納)케하고 각 해당 관청에서 출납(出納)하는 것을 고찰하여 오래된 폐단을 없게 하십시오. 호 

조(戶曹)에서 또 말하기를 장흥고(長興庫)에 바치도록 된 사목기(砂木器)에 지금부터 장흥고(長興庫) 

3字를 새기게 하고 기타 각 관청에 납부하는 것도 장흥고(長興庫)의 예(例)에 의해 각각 사호(司號)를

새겨 만들어 상납케 하고 이상에서 제시한 글자 새긴 그릇의 시장(始藏)이 드러나면 관물(官物)을 훔 

친 죄로 처리하여 거폐(巨弊)를 없애도록 하십시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달전리 텃골에서 수집된 분청사기 중앙에 예빈시(禮賓寺)인수부(仁壽府)등

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달전리 텃골은 그 시대의 대궐에 많은 양을 납품했던 대규모 도요지가 산재했

던 곳이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대충 짐작케 했다.

 공주관청에서 가산리 중흥리 청라리 금사리 달전리를 거쳐 전의 천안쪽으로 큰길이 형성되었으리라고 

보고 길을 따라 도요지가 거의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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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빈시(禮賓寺)는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존속해왔던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때 대접하던 기관이었고 

외국 손님 앞에 내놓는 그릇은 아무래도 신경을 더욱 썼을것이다. 달전리 텃골에서 발견되는 그릇들은 

문양이 정교하고 모양이 세련되어 고급품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빈시(禮賓寺)와 인수부(仁壽府)의 수집은 같은 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보아 긴 시간동안 그곳에서 

그릇을 만든 것으로 추측한다.

 기룡리 청라리 신대리 금사리 달전리 송정리등을 지도로 연결하여 살펴볼 때 그리멀지않은 거리이고 

금사리쪽에서 그릇을 만들기에 적당한 흙이 지금도 수집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많은 양의 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기군은 도자기의 본고장 임이 틀림없다.

 우리고장에 산재해 있는 고도요지중 서면지역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 룡 리

 • 사기밭

 기룡리 마을에서 동쪽으로 골이있고 맨끝 밭에서 백자 파편과 가마벽이 출토된다. 밭 주인의 말에의

하면 남쪽으로 산너머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출토된다고 한다.

 • 진상동

 기룡리에서 쌍류리로 넘어가는 고개입구에 밭이 있고 밭과 산에서 분청사기 파편이 무수히 나온다.

그곳의 지명은 진상동, 분토골이라 하며 태토와 가마벽 도지미등이 출토되고 문양으로는 국화문, 3원

문, 거북문, 구름문등 대접, 접시류가 많이 나온다.

신 대 리

 • 불당골

 신대리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전에 큰절이 있었다 하여 불당골이라 한다.

불당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외딴집이 있고 그 집에서 가까운 밭에 분청사기 파편 도지미, 가마벽, 

태토비짐이 출토된다.

밭을 일굴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원형의 분청사기가 출토됐다고 한다.

그곳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대략 1417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산에서 밭으로 검은 흙과 분청파편이 묻혀있는 곳이 2군대옹기조각과 검은 흙이 묻혀있는곳이 1군데가 

있고 주민의 말에 의하면 밭 상단에서 고운흙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간혹 그 흙을 파다가 사용하는 이

가 많다고 한다.

용 암 리

 • 솔티산

 고복 저수지의 포장된 도로를 따라 청라리 쪽으로 오르다보면 저수지 끝나는 부분에 세채의 민가가 

나란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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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세번째집 옆에 복숭아 밭이 있고 밭을지나 산중턱에 콘크리트 구조 흔적이 나오고 옆으로 복숭

아 밭이 있는데 그곳에 도지미, 테토비즘, 분청파편이 나온다.

문양은 빽빽한 국화문과 접시, 대접류가 대두를 이룬다.

청 라 리

 • 불당골

 청라 1구에서 공주군 경계구역에 고개가 하나 있다. 예전에 큰절이 있다해서 불당골이라 불리운 곳이

다.

 지금도 절터가 남아 있고 그곳에서 700M쯤 아래로 내려오면 복숭아 밭이있고 복숭아 밭을 중심으로 

청자, 분청사기, 파편이 흩어져 있다.

출토된 것으로는 도지미, 태토비짐, 가마벽, 청자꽃병, 분청사기 대접, 접시등이다.

청자무늬는 연화문, 대나무, 버드나무, 매화, 물결무늬등이고 분청사기는 국화, 거북, 잉어, 삼원문, 

구름문등이 출토된다.

 • 청라 2구

 청라 2구 황우성씨집에서는 20년전 많은 양의 분청사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파다 마을회관 짓는데 메 

꾸고 시멘트로 덮었다 한다.

현재 집주위에서 분청사기 파편과 도지미, 태토비짐이 출토되고 있다.

중 흥 리

 • 궁골 1호

 청라리에서 공주쪽으로 높은 산맥이 형성되었고 농로를 따라 내려가다보면 집 한채가 나오는데 집 못 

미처에 분청 파편과 태토, 도지미가 출토된다. 20년전 고곳에서 유근묵씨와 마을 주민들은 분청파편을 

캐서 팔았는데 그때의 양이 2트럭이나 되고 후에 100여가마를 수집했으나 사지 않아 유근묵씨 집앞에

다 버렸는데, 지금도 언덕에 쌓여있다.

고곳에서 출토된 문양은 잉어문양, 거북문(6각문), 3원문, 국화문, 구름문, 등 그릇의 종류는 대접, 

접시, 꽃병, 술병, 등 다양하게 출토됐다.

 • 궁굴 2호(밭)

 청라리에서 중흥리 경계구역 산능선을 중심으로 내려가다보면 밭이 있고 그 밑에 논이 형성되어 있는 

데 잡초가 우거진 밭에 분청사기 파편과 태토, 도지미, 가마벽이 흩어져 있다. 그곳에서 출토된 독특

한 문양은 쌍학문양인데 접시 중앙에 상감되어 있다.

 연기군의 도요지 분포는 전의를 중심으로 공주군쪽으로 흘러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청라리 불당골에서 발견되는 우수한 청자 편은 그곳이 고려의 상감청자에서 분청까지의 퇴화되는 과

정을 보여 주었고 달전리 텃골에서 발견되는“예빈(禮賓)”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존속했던 예



- 64 -

빈시 납품용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가 1424년에서 1432년 약 10여년 동안 조사하여 발간했는데 그곳에 표기되어 있는 전 

의현의 서쪽 망현리(芒峴里)는 지금의 금사리에서 넘어가는 고개를 일컬으고 전의현의 남쪽에 송티리

(松峙里)의 송현리(松峴里)는 송정리 점고개일 가망성이 크다.

 전의현의 서쪽 부곡리(富谷里)의 부동리(釜洞里)는 달전리 부거실을 나타내며 연기현의 북쪽 요혜방

(要惠方)은 지금의 기룡리라는 것이 사학자들의 말이다. 그러므로 금사리, 송정리, 달전리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발간연도로 보아 1420년을 전후해서 도요지가 형성되었다고 하겠다.

 청자도요지의 청라리불당골은 문양이 선명하고 빛깔이 우수하며 흑토와 백토를 사용하여 상감기법으

로 만든 고려중기때의 청자로 보아지나, 달전리 텃골의 청자파편은 흑토문양이 전혀 없고 백토문양만 

사용했으며 문양이 흐트러지고 상감에서 분청시대에 만이 쓰였던 박지기법과 소재도 목단, 잉어등이 

대두를 이룬다.

 분청의 초기 기본적인 문양이 출토되는 곳은 송정리 점고개로 삼원문, 구름문,국화문, 거북문등이   

주를 이루고 사선(司膳)선(膳)등의 명문이 출토된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궁궐에서 쓸 가지를 만들어 납 

품했던 우수한 도자기 생산지 였음을 알 수 있다.

달전리의 분청 문양은 그릇 전면과 후면에 빽빽히 인화되어 있는 분청의 화려한 전성기 모습이 보인 

다. 청라리 불당골과 중흥리 궁골 1호의 잉어문양은 같은 모양으로 인화되어 있어 잉어문양의 전달이 

중흥리에서 학봉리까지 전해 주었지 않나 본다.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중기·말기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연기군의 도요지는 청자에서 분청사기 백   

자까지 다양하게 구워 도요지에 필요한 재료인 흙, 나무, 물의 입지조건이 적당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

나 본다.

실제로 금사리 백죽제는 백토의 흙이 나왔다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지금도 흙이 채취되고 있다.

 신대리 불당골 같은 경우는 분청사기에서 옹기까지 구웠던 터가 확인되며 지금도 흙이 수집되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신대리의 분청사기 대접중앙에“천(天)와“김(金)자가 인화된 것으로 보아 세종실록기록에 의하면 진상

하는 그릇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릇 중앙에 이름을 새기게하여 증거로 삼았던 제도가 1421년에 시행되

었다 한다.

그러므로 신대리 분청사기는 1421년을 전후해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본다.

 송성리 멍메바위, 기룡리 기밭, 금사리 당재의 백자도요지는 조선말기의 것으로 추측하며 송성리 멍

메바위와 같은 경우는 가마벽에 옹기조각이 들어 있어 천주교인 박해때 천주교인들이 산속으로 피신 

옹기와 사기그릇을 구워 몰래 내다 팔았던 것과 연결지을 수 있는 것 같다.

 연기군내의 도요지가 20여군데 있는 것을 확인한것은 이곳이 도자기의 본고장 역할을 생각해 보게한

다.

 동국여지승람에 연기와 전의현의 토산품이 자기 도기로 표시된것이 결코 작은양을 가지고 말한것은 

아니리라. 도자기 산지로서의 연기군을 우리는 연구하며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얼을 전해야 한다.

 도공의 장인정신이 깃들여 있고 그릇마다 그 시대의 생활양식과 지리, 풍습이 담겨있다. 옛것을 올바

로 알아야만 새로운 훌륭한 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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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리의 마지막 고려청자

                                  청라리 도요지 출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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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기 대 첩

                     연기대첩 전적지- 연기군 서면 쌍전리 정좌산(正左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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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여지도(정좌산(正左山)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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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卷21

(원문해설-충렬왕16~ 17년까지)

연기대첩(燕岐大捷)

경인 충렬왕 16년(庚寅 忠烈王 十六年) 서기1290(西紀 一二九○)

봄 정월(正月)

 대장군(大將軍)원경(元卿)을 원(元)나라에 보내니 원경(元卿)이 원(元)나라에 가서 일본이 국경을 침

범(犯邊)했다고 보고하였다.

 장군(將軍) 오인영(吳仁泳)등이 원나라로 부터 돌아와서 말하되 내안(乃顔)의 남은 무리와 합단(哈

丹) 원태조{원태조(元太祖)의 제(弟)-제왕(帝王)내안(乃顔)이이팔구(二二八寇)하고 적이 침범하였다}} 적

(賊)이 우리 동쪽국경을 침범(侵犯)하려고 한다하니 첨의탄성사(僉議贊成事)홍자번(洪子藩)과 판밀직

사(判密直事)정가신(鄭可臣)등이 병부(兵部)에 군병을 모집할새 안전으로 경상도 도지휘사(都指揮使) 

를 삼고 김지숙(金之菽)으로 전라도 도지휘사를 삼고 송분으로 충청도 도지휘사를 삼다

 이월(二月)

 중군만호(中軍萬戶)정수기(鄭守琪)를 보내서 금기산(禁忌山)골에 둔수(屯守)케하고 좌군만호(左軍萬

戶) 박지량(朴之亮)을 이천현(伊川縣)경계에 둔수(屯守)케하고 한희유(韓希愈)를 쌍성(雙城)에 주둔(駐

屯)케하고 우군만호(右軍萬戶)김흔(金炘)을 환단현지경에 주둔(駐屯)케하고 나유(羅裕)를 통천(通川)

의 지경에 주둔(駐屯)케하여 합단(含丹)적을 수비(守備)하다

 제왕(諸王) 제추(帝樞) 승지(承旨) 반추(拌首)로 하여금 각각 쌀 일곱섬씩을 내게하고 방리(坊里)의 

서인(庶人)은 쌀을 내되 조금 차등(差等)이 있게하여 동계(東界)의 방술(防戌)의 수비대(守備隊)의 군

량(軍糧)을 충당하였다.

 이때에 잘못 전한말이 적병(賊兵)이 이미 국경(國境)에 들어오고 안밖(中外)이 웅성 웅성한다하니 홍

자번(洪子藩)등이 상의(相議)하고 강화(江華)로 피하여 들어가고저 하는데 허공(許珙)과 최유엄(崔有

淹)만은 홀로 불가(不可)하게 여기며 말하되 이제 왕(王)이 서울에 계시니 어찌 뜬소문을 믿고 함부로 

국도(國都)를 옮기리요 하였다

 자번(子藩)등이 늙은이와 재상(宰相)들을 모여놓고 상의(相議)하니 다들 옮기는것이 마땅하다하였다.

 허공(許珙)이 저지(沮之)할 수 없어서 옥당(玉堂)하전 문정에게 일러 가로대 여러 의론이 이러하니 왕

명(王命)을 기다리자 하니 모든 대신(재추:宰樞)들이 다말하되 사람들이 이르기를 허중찬(許中贊)이 

국가(國家)를 진정(鎭)한다하였더니 이제그가 나라를 그릇치리요 하였다.

 공(珙)이집에 들어가서 자손(子孫)들을 불러 놓고 하는말이 나는 마땅히 여기에 머물러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자(者)가 있으면 나의 자손(子孫)이 아니요 반드시 법(法)으로 처단하리라

하더니 얼마안있다가 인후(印候)가 원(元)나라로부터 와서 말하되 황제(皇帝)가 강화(江華)로 천도(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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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왕(王)에게 명(命)하여 말하시되 그 말이 만일 사실이면 수모자(首謀者)를 잡

아오라 하셨다하니 국인(國人)이 듣고 허공(許珙)의 슬기로운 지견(識見)을 감복(感服)하였다

 도리(중이 몸소 덕행(德行)을 가르치는 스승)첩묵아(帖木兒:티무우트 王朝의 始祖)가 사람을 보내니 

쌍성(雙城)에 와서 수호하였다

 황제(皇帝)가 금자경(金字經)을 쓰라고 글씨 잘쓰는 중을 부르시니 이에 중 삼십오인(三十五人)을 보 

내서 원(元)나라로 가다

 전지첨의부사(前知僉議府事) 김주정(金周鼎)이 죽었다

 주정(周鼎)이 소시(少時)에 학문(學問)을 좋와하고 침후(沈厚)하여 말이 적으며 함부로 사귀지 아니하

였다

 처음 부성위(富城慰)로 있을 때에는 북병(北兵)이 많이 들어와서 국가(國家)가 놀래서 요동하는데 주

정(周鼎)이 적을 방비(防備)하고 백성(百姓)을 무량(撫粱)하니 위엄과 은택이 드러나서 일방(一方)이 

칭송이 자자 하였다

 그 다로와찌(달로화적:達魯花赤 몽고어 蒙古語)장관종사품(長官從四品)를 파(罷)하고 왕경유술군(王

京留戌軍)과 합포진수군(合浦鎭守軍)과 둔전등군(屯田等軍)이 금방경(金方慶)을 사죄하기를 정(請)한

일들이 다 주정(周鼎)의 계책(計策)이었으니 왕(王)이 더욱 소중(所重)하게 여겼다.

 동(東)으로 정벌(征伐)할 때에 태풍이 배를 엎어서 관군(官軍)이 많이 익사(溺死)하였는데 주정(周鼎)

이 꾀를 써서 물에 빠진사람을 건져서 살아난 사람이 심히 많았다

 그러나 응방도감사(鷹坊都監使)가되여 매(응:鷹)와 개(견:犬)를 가지고 왕(王)에게 아첨하여 자못 위

세(威勢)와 행복(幸福)을 누렸다.

 왕(王)과 공주(公主)와 세자(世子)가 원(元)나라로부터 오다 황제(皇帝)가 명하여 동령부(東寧府)를 

과하고 다시 우리 서북(西北)의 모든 성(城)을 돌려주니 왕(王)이 그 총관한신주(摠管韓信柱)와 문비

(文庇)에게 벼슬을 주어 대장군(大將軍)을 삼고 현원열(玄元烈)로 태총윤(太僕尹)을 삼고 나공언(羅公

彦)과 이한(李翰)으로 장군(將軍)을 삼다

 여름 사월(四月)

 경문을 쓸 중(스님) 육십오인(六十五人)을 내서 원(元)나라 가다

 오월(五月)

 최함일(崔咸一)등 삼십일인(三十一人)에 급제(及第)를 시키다

 왕(王)이 술을 해놓고 서북(西北) 모든 城에 사는 사람이 본국에 돌아온 자들을 다 잔치에 시종(侍從)

하기를 허락하였다

 합단(哈丹)이 해양(海陽)경계로 들어오다 군사를 뽑되 오품이하(五品以下) 문관(文官)과 내시다방(內

侍茶房) 삼관(三官)과 오군(五軍) 학문을 금하고 양관(兩官)이다 하여금 종군(從軍)하게 하였다.

 장군(將軍) 김정수(金廷壽)를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합단(哈丹)이 들어와 도적질한다고 보고(報

告)하였다

 유월(六月)

 대장군(大將軍) 한진(韓愼)을 명(命)하여 서경병(西京兵)을 거느리고 합단(哈丹)을 동(東)쪽 경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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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防禦)하다 장군(將軍) 김흥예(金興裔)를 보내서 원(元)나라로 가서 새매를 바쳤다

 김연수(金延壽)가 원(元)으로부터 돌아올 적에 황제(皇帝)가 명(命)해 가로대 적군(賊軍)을 토벌하되

고려(高麗)에 이르거든 도로(道路)가 돌아 휘여서 멀으니 함평부(咸平府)로부터 나와서 남경해양(南京

海陽)에서 적(賊)의 길을 끈는 것이 좋다하였다.

 가을 칠월(七月)에 다시 서북(西北)쪽 모든 성(城)의 수령(守令)을 두고 장군(將軍)정복균(鄭復均)으 

로 서경(西京) 유수(留守)를 삼다

 원개원로(元開元路) 미상(米詳) 다로와찌(달호화적:達魯花赤)팔독만(八禿滿)이 사자(使者)를 보내와 

서 군량(軍糧)을 찾다.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정인향(鄭仁鄕)으로 서북면지휘사(西北面指揮事)를 삼다

 지첨의부사(知僉議府事) 김휘(金煇)을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절일(節日)을 가례(賀禮)하다

 왕(王)이 재관(宰官)꽈 추의(樞議)를 불러서 적(賊)을 막을때에 첨의참리(僉議參理)인후(印候)가 말하

되 주상(主上)이 친히 장수가 되어 동(東)쪽 경계로 납시어 적(賊)의 길을 막되 적(賊)이 만일 근경(近

境)에 들어오거든 주상(主上)께서 강화(江華)로 들어가서 신등(臣等)으로 하여금 정병(兵丁)을 거느리 

고 막게하소서 왕(王)이 가라사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자내는 어찌 먼저 피(避)하여 민심(民心)을 

흔들어 놓느냐 적(賊)이 비록 오래 머무르나(장구:長驅)나에 이르러서는 삼군(三軍)의 뒤(전:殿)가되어

사직을(社稷)을 온전히 수호하라 하는가 하였다.

 팔월(八月)

 신미(辛味) 초하루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장군(將軍)초함을 보내서 경문(經文)쓸 중을 거느리고 원(元)나라로 가다

 ◇왕(王)과 공주(公主)와 세자(世子)가 마제산(馬堤山)에서 사냥을 하였다.

 ◇한희유(韓希愈)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삼다

 대장군(大將軍)유비(柳庇)를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군사(軍事)를 청하고 또 강화(江華)로 적(賊)

을 피(避)한다고 보고하니 황제(皇帝)가 허락하다

 ◇세자(世子)가 전(前)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홍문(洪文)의 계녀(系女)를 납폐(納幣)하여 비(妃)를 

삼다

 구월(九月)

 왕(王)과 공주(公主)가 도라산(都羅山)에서 사냥을 하였다

 위위부(衛尉府) 윤민헌으로 전라도지휘사(全羅道指揮使)를 삼고 판사재사 엄수안(判司宰寺 嚴守安)으 

로 충청도지휘사(忠淸道指揮使)를 삼다

 원(元)나라에서 사자(使者)를 보내서 장경(莊經)을 손질하다

 왕(王)이 수강궁(壽康宮)에서 제사(祭祀)를 올리다

 상장군 차신(上將軍 車信)을 보내서 처녀(處女) 열일곱 사람을 원(元)나라에 드렸다.

 겨울 시월(十月)

 원(元)나라에서 사자(使者)를 보내서 죄를 용서하다

 ◇부인(婦人)과 노약자(老弱者)를 강화(江華)로 옮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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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월(十一月)

 국사(國史)와 보문각비서사(寶文閣秘書寺)의 문적(文籍)을 강화(江華)로 옮기다

 대장군(大將軍) 유비(柳庇)를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합단(哈丹)이 쌍성(雙城)에 침입했다고 보고 

하였다.

◇궁인(宮人)을 강화(江華)로 옮기고 또 태조반상(太祖塑像)도 옮겼다

◇원(元)나라에서 평장사(平章事)인 도리첩목아(帖木兒)를 보내서 와서 원조하여 합단(哈丹)을 토벌하

는데 도리첩목아가 사람을 보내서 고해 가로대 국왕(國王)이 마땅히 경성(京城)에 있으며 우리 군병 

(軍兵)을 호궤(犒饋)해야한다 하였다.

 세자(世子)를 보내서 원(元)나라로 갈적에 정당문학(政堂文學) 정가신(鄭可臣)과 예빈 윤민지(禮賓 尹

閔漬)등이 따라가다 

 세자(世子)가 서울에 이르러서 홍군상(洪君祥)의 집에서 관사(館舍)를 접하였다

 어느날 황제(皇帝)가 편전에서 인견(引見)하고 의자(궤:机)에 기대고 누워서 묻기를 네가 무슨 책을  

읽었는고 예 유학자(儒學者)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했다.

 정가신(鄭可臣)과 민지(閔漬)가 이에 있어 호위하며 틈틈으로 효경(孝經)과 논어(論語)와 맹자(孟子)

를 질문하니 황제(皇帝)가 크게 기뻐하며 가신(可臣)을 부르고 세자(世子)를 오라하고 인견(引見)하여 

같이 들어오라하고 급히 일어나서 관(冠)을 쓰고 책(責)하여 가로되 너는 비록 세자(世子)지만 나의 사

위요 저는 비록 유학자(儒學者)이니 어찌 나로 하여금 관(冠)을 쓰지 않고 보게하리요 하고 앉히고 본 

국(本國)의 세대(世代)가 서로 전해온 차례와 다스리고 어지러운 사적(事赤)과 풍속(風俗)의 순후함을 

묻고 아침(長時)부터 오후(미:未)까지 듣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했다.

 그뒤에 공향대신(公鄕大臣)을 명(命)하여 교지(交趾)땅을 정벌(征伐)할 것을 의논할때에 조칙(詔勅)의 

명(命)이 있기를 고려 세자(世子)의 스승 두사람을 불러서 같이 의논하니 두 사람이 의논해 가로대 교

지(交趾)땅은 먼 오랑캐 땅이다 군사를 괴롭혀서 정벌(征伐)하게 되니 사자(使者)를 보내서 불러오게

함만 같지못하니 만일 미혹(迷惑)한 자를 잡되 복종하지 않거든 죄(罪)를 일러서 치소서 한번의 황제

(皇帝)의 높은 뜻을 만전(萬全)할 것입니다. 이에 가신(可臣)에게는 한림학사가의대부(翰林學士嘉義大

父)를 내리고 치(漬)에게는 직학사조례대부(直學士朝禮大夫)를 내리니 당시(黨時)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기더라

 원(元)나라에서 조인규(趙仁規)를 고려국왕단사관(高麗國王斷事官)을 삼어서 김호부(金虎符)를 하사 

(下賜)하다.

 십이월(十二月)

안전으로 충청도 도지휘사(忠淸道 都指揮使)를 삼다.  합단(哈丹)의 군사 수만(藪萬)이 함락하다

 화(和)와 등(登)두골에 사람을 죽여서 먹고 부녀(婦女)〕를 데려다가 사슴에게 먹이니 만호인후(萬戶印

候)를 보내서 이를 막었다.

 원(元)나라 평장사설도간과 도리첩목아우승탑출등이 보병(步兵) 기병(騎兵) 일만삼천인(一萬三千人)

을 거느리고 오다.

 정해일(丁亥日)에 왕(王)이 정병(兵丁)을 강화(江華)로 피하게하고 지도첨의사사 (知都僉議司事) 송분

을 명(命)하여 왕(王)의 경성(京城)을 버리고 강화(江華)로 달아나 들어오고 서경유수(西京留守) 정인

경(鄭仁卿)도 또한 서경(西京)에서 도망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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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辛卯) 충렬왕 십칠년(忠列王 十七年(서기 1291)西紀 一二九一)

봄 정월(正月)

 합단(哈丹)이 장차 철령(鐵嶺)에 이르려하니 방수만호(防守萬戶) 정수기(鄭守琪)가 바람을 바라보고 

도망해와서 순마소(巡馬所)에 갇치었다.

 철령(鐵嶺)은 길이 좁아서 겨우 한사람을 통할 정도였다. 합단(哈丹)이 어관(魚貫)에서 말에 내리고 

오를때에 적(賊)이 주림이 심하더니 수기(守琪)가 버린 양식을 얻어서 배부르게 먹고 수일(數日)후에 

북을 치고 가며 전진(前進)하여 드디어 철령고개를 넘어서 교주(交州)로 들어오니 김흔(金炘)등이 다 

지키지 못하고 달아났다.

 적(賊)이 이에 공격하여 양근성(楊根城)을 함락 하였다.

 ◇갑신일(甲寅日)에 합단(哈丹)이 원주(原州)에 주둔(駐屯)하다.

 오십기병(五十騎兵)이 치악성(雉嶽城)아래에 와서 소와 말을 노략질하거늘 원주별초향(原州別抄鄕)  

(공자미상:貢字未詳) 진사원 충갑(進士元 沖甲)이 보졸(步卒) 여섯사람을 거느리고 적(賊)의 말 여덟필

(匹)을 빼어 가지고 돌아오다 무오일(戊午日)에 적(賊)의 도자도독어급발란등이 군사 사백(四百)을 거

느리고 또 성(城)아래에 이르러서 본주(本州) 녹전미(祿轉米)를 얻어서 심히 기뻐하거늘 충갑(沖甲)  

이 용감하게 죽을 자 중산(仲山)등 일곱사람과 더불어 나아가 엿볼적에 중산(仲山)이 먼저 적중(賊中)

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베이고 인(因)하여 쫓아가서 형문(荊門)밖에 이르다. 

 적(賊)이 모두 안장과 말을 버리고 다라나니 말을 노획한것이 이십오필(二十五匹)이었다. 

 방호별감 복규(防護別監 卜奎)가 크게 기뻐하여 모두 노획한 바 안장과 말로써 수여(授與)하였다. 기

미(己未)일에 적(賊)이 다시와서 기(旗)와 북(鼓)을 많이 설치(設置)하고 먼저 한사람으로 하여금 서

(書)를 가지고 와서 달래거늘 충갑(沖甲)이 나아가서 서(書)를 가진 자(者)를 베이고 그 서(書)를 머리

에 매달아서 던지니 적(賊)이 모두 물러가서 더욱 성(城)을 공격할 도구를 수리(修理)하니 성중(城中)

이 떨고 두려워 하더라

 경신일(庚申日)에 사로잡은 양근성(楊根成)의 부녀(婦女) 두사람을 보내서 성(城)밑에 와서 달래거늘 

충갑(沖甲)이 또 베이니 적(賊)이 북을 치며 시끄럽게하고 전진(前進)하며 백계(百計)로 공격하니 화살

이 비오듯 쏟아지고 성(城)이 거의 함몰될 지경이다. 흥원창판관 조신(興元倉判官 曹愼)이 성(城)을 나

와서 적(賊)과 싸우고 충갑(沖甲)이 동(東)녁 봉우리(봉:峯)로 돌진(突進)해 올라가며 적(賊) 한 급

(級)을 베이니 적(賊)이 조금 물란해진다.

 별장 강백송(別將 姜伯松)이 노복도미(奴僕道尼)등 삼십여인(三十女人)과 더불어 구조(救助)하고 주

(州)의 노수원현부행란(老數元玄傅行蘭)과 원종수(元鍾秀)가 국학(國學)의 정의(正義)를 양성(養成)한

제생(齊生) 안수정(安守貞)등 백여인(百餘人)과 더불어 서봉(西峯)으로부터 내려와서 합세하여 공격하

니 조신(曹愼)이 북채를 가지고 북을 치거늘 화살이 오른팔을 관통했어도 북소리가 쇠약해지지 아니한

다.

 적(賊)의 앞줄이 조금 패하고 뒷줄이 놀래고 흔들려서 서로 짖밟히거늘 주병(州兵)이 합세하여 공격

하니 소리가 산악(山岳)을 진동하였다.

 도자도등 육십팔인(六十八人)을 베이니 사살(射殺)한 것이 거의 반(半)이나 된다..

 이로부터 적(賊)의 칼날이 꺽여서 감히 다시 처들어오지 못하고 모든 성(城)이 또한 굳게 지켜서 비로

소 적(賊)을 경시(輕視)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것이 모두 충갑(忠甲)의 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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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자(世子)가 제(帝)를 뵈입고 합단(哈丹)을 치기를 청(請)하니 제(帝)가 나만알대왕(大王)을 명

(命)해서 군사 일만(一萬)을 거느리고 토벌(討伐)하였다.

 이월(二月)

 세자(世子)가 장군 오인영(將軍 吳仁泳)으로 하여금 제(帝)에게 아뢰어 가로대 합단(哈丹)이 북(北)녁

경계 모든 성(城)을 함락했다하니 제(帝)가 말하기를 너의 나라는 당태종(唐太宗)이 친(親)히 정벌(征

伐)했어도 오히려 이기지 못했고 또 나의 조정(朝廷)에 처음에는 돌아오지 아니하거늘 나의 조정(朝 

廷)이 정벌(征伐)하되 또한 쉽게 이기지 못했더니 이제 이 작은 도적을 어찌 심히 두려워 하느냐 인영

(仁永)이 아뢰어 말하되 고금(古今)의 성쇠(盛衰)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帝)가 밤에 싸울것을 일

러주다.

 삼월(三月)

 대장군 송화(大將軍 宋華)를 보내서 개경궁궐(開京宮闕)을 지키게하니 화(華)가 단적십여기(丹賊十餘

騎)를 만나서 삼급(三級)을 베이고 한 사람을 사로 잡았다.

 이천(利川)사람 신비(申費)가 합단(哈丹)간첩과 통(通)하거늘 용강(龍岡)사람 김철(金哲)이 또한 적중

(賊中)에 투신(投身)하여 인도해서 서울로 들어오게하여 둘다 시가(市街)에서 참(斬)하다.

 여름 사월(四月)

 한희유(韓希愈)로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삼고 김흔(金炘)으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삼고 최유엄

으로 부지밀직사사감찰대부(副知密直司事監察大夫)를 삼다

◇원주산성(原州 山城) 방호별감복규(防護別監 卜奎)가 포로 오십팔인(五十八人)을바치다

◇곡주(谷州)별장(別將) 강평기(康平起)등이 적(賊)에게 얻은 말과 안장등 물품(物品)을 드리고 충주산

성별감(忠州山城別監)이 사람을 보내서 적(賊)을 파(破)한 것을 보고(報告)하고 또 적의 머리 사십급

(四十級)을 바치다

◇신사일(辛巳日)에 왕(王)이 나아가서 원(元)나라 군사를 남도북(藍島北)녁들에서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하서국왕(河西國王)과 경중군왕(慶重郡王)과 설도간과 도리첩목아(帖木兒)와 평장(平章)과 탑출(塔

出)과 우승백(右丞白)(백자미상:白字未詳)이 참연(參宴)하였다

 첩목아(帖木兒) 설도간이 왕(王)에게 일러 가로되 이제 강남(江南)이 배로 운반하여 아직 도착되지 안

했으니 만일 적(賊)을 대하여 군량(軍糧)이 떨어지면 어찌하겠소 또 찬성사(贊成事) 홍자번(洪子藩)에 

게 일러 가로되 너는 정승(상국:相國)이되었으니 돈과 곡물(穀物)을 다 네가 아는 바니 처지(處地)에 

따라서 지급(支給)해야한다. 왕(王)이 입장이 곤라해서 말해 가로대 내고(內庫)에 쌓인것을 꺼내면 지 

급할 수 있다 하였다.

◇무자일(戊子日)에 왕(王)이 나만알대왕(大王) 탑해원사(塔海元師)를 신예역에서 맞이하고 잔치를 베

풀고 위로할적에 나만알이 왕(王)에게 일러 가로되 왕(王)께서도 친히 나아가서 적(賊)을 막아야합니

다

 왕(王)이 노병(老病)으로 사양하니 나만알이 말하되 적(賊)이 방에 들어왔으니 어찌 노병(老病)으로써

스스로 편히 여기리요 하니 왕(王)이 대답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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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튼날 기축일(己丑日)에 나만알이 사람을 보내서 왕(王)에게 일러 가로되 어잿날에 욕(辱)되이 임

석(臨席)하여 위로를 받았으니 감(敢)히 깊이 감사(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만 적

(賊)을 막는 일에는 대답하지 않고 가시니 나는 실지(實至)로 의심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웃 사람이 불이났어도 오히려 가서 구제하거늘 하물며 이것은 자기집일인데 앉아서 보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공주(公主)에게 안장하나를 바쳤다.

◇임진일(壬辰日)에 설도간대군이 금령역(金嶺驛)에 머무르고 호도지가 말하되 오월오일(五月五日)에 

적(賊)을 만나서 싸운다하니 몽고(蒙古)에서 이르기를 술인(術人)이 호도적(胡禿赤)가 된다하니 인후

(印候)가 듣고 추관정(秋官正)과 기효진(奇孝眞)으로 하여금 점(占)을 쳐 보게하니 예괘(豫卦-좋은점

괘)를 만났다.

 이에 말하기를 오월 이일(五月二日)에 적(賊)을 만나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인후(印候)가 이말을 설도간에 보고(報告)하니 도간이 인견(引見)하여 물으매 전(前)과 같이 대답하였

다 또 묻기를 합단(哈丹)을 사로 잡겠는가 가로되 못 잡겠습니다.

 도간이 가로되 이미 싸워서 이긴다말하고 또 잡지 못한다고 함은 무슨 까닭인고 인후(印候)가 가로되

일이 지나면 시험하여 잡겠다고 하였다

◇장군(將軍) 오인영(吳仁泳)을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합단(哈丹)이 침범하여 왕경(王京)에 왔다고 

보고하였다.

 오월(五月)

 정유(丁酉)초하룻날에 합단(哈丹)적(賊)이 연기현(燕岐縣)에 주둔(駐屯)하거늘 설도간 대군(大軍)과 

우리 삼군(三軍)이 한밤(야반:夜半)에 목주(木州)를 출발(出發)해서 먼동(여명:黎明)이 틀 무렵에 연기

정좌산(正左山)밑에 이르러서 적진(賊陣)에 핍박(逼迫)하여 나가서 불의(不意)에 포위(包圍)하니 적

(賊)이 크게 놀라서 산(山)으로 올라가 험준함을 뒤로하고 싸우고져 하거늘 우리 삼군보졸(三軍步卒)

이 앞에 있고 기병(騎兵)이 뒤를 쫓아서 적(賊)의 복심(腹心)과 배후(背後)가 제어(制禦)를 받아서 다 

말을 버리고 숲 사이에 숨어서 우리 전봉중(前鋒中) 두사람을 사격(射擊)한다.

 우리 군졸(軍卒)이 두려워서 감(敢)히 전진(前進)하지 못하거늘 김흔(金炘)이 꾸짖고 또 명령(命令)하

여 가로되 감(敢)히 후퇴(後退)하는 자(者)는 참(斬)하겠다 하니 이에 보졸오백(步卒五百)이 먼저 앞서

기를 다투어 올라가서 죽기로 싸운다.

 졸병(卒兵) 이석(李碩)과 전득현(田得賢)등이 앞으로 돌진(突進)하여 적(賊)의 선봉(先鋒) 장사(壯士)

두 놈을 참(斬)하고 이 김을 타서 크게 외치며 대군(大軍)이 합세(合勢)하여 공격(攻擊)하니 적(賊)의

세력(勢力)이 궁지(窮地)에 몰려서 달아나며 무너져버린다

 추격(追擊)하여 공주(公州) 하천(河水)에 이르니 어푸러진 사체(屍體)가 삼십여리(三十餘里)에 뻐치고

물에 빠자 죽은놈이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적(賊)의 날랜 기병(騎兵) 천여명(千餘名)이 하수(河水)를 건너 도망을 친다

◇그의 부녀자(婦女子)와 의복(衣服)과 안장과 말과 보기(寶器)를 노획(盧獲)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날이 저물어서 군사를 돌려 연기의 북(北)녁 오십리(五十里)쯤에 주둔(駐屯)하였다.

 합단적(哈丹賊)이 뒤에 이른지 삼천기병(三千騎兵)이 철령(鐵嶺)을 넘어서 교주(交州)에 주둔(駐屯)하

였다.

◇갑진일(甲辰日)에 적(賊)의 날랜 기병(騎兵)이 군병(軍兵)의 모습을 닦고 다스려서 다시와서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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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고 진(陣)을 치니 나만알 대왕(大王)이 미쳐 크게 싸우지 못함으로써 분하게 여겨서 더불어 싸우  

고져 하거늘 적(賊)에 용사(勇士)한 사람이 있어서 화살을 발(發)하면 백발백중(百發百中) 언제나 거꿀

티린다.

 한희유(韓希愈)가 창(槍)을 가지고 말을 달려서 적진(賊陣)에 돌입(突入)하니 인마(人馬)가 놀래서 피

하거늘 용사(勇士)를 잡아내여 베이고 그 머리를 창(槍)에 걸어서 보이지 적(賊)들이 다 장하게 여겼

다.

 대군(大軍)이 진격(進擊)하여 크게 패(敗)하고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반사:班師)서 석판역에 

머무르고 나만알이 하여금 설도간에 일러 가로되 적(賊)의 괴수(魁帥)를 사로잡지 못했으니 진격(進 

擊)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설도간이 가로대 황제(皇帝)의 성지(聖旨)같으면 가(可)하거니와 어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을 하리

요 하였다

◇인후(印候)와 한희유(韓希愈)와 김흔(金炘)이 사람을 보내서 싸움에 이긴것을 보고(報告)하고 노획

(虜獲)한바 부녀자 팔인(婦女子 八人)을 바치다

◇적(賊) 일천명(一千名)이 옛 동주(東州)에 이르러서 관군(官軍)이 적(賊)을 연기(燕岐)에서 파(跛) 

했다는 말을 듣고 드리어 철령(鐵嶺)으로 돌아왔다가 지나갔다

 천부(天府:임금의 창고)에 올라가서 관군(官軍)을 배부르게 먹였다

 찬성사(贊成事)가 벼슬을 사직(辭職)하고 김연(金連)이 죽었다

 김연(金連)이 일찌기 꿈에 허리에 찬 금어(金魚)가 땅에 떨어지거늘 스스로 해석하여 가로되 몸에 지

닌 인장(印章)이 이미 갔으니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하고 드디어 나이가 많음을 핑계삼아 퇴직(退職)하

기를 해걸(骸乞)하였다.

 성질(性質)이 순후(淳厚)하여 사람의 경사(慶事)와 상사(喪事)에 가깝고 먼것을 가리지 않고 다 힘써

서 부조(扶助)하였다

◇계유일(癸酉日)에 왕(王)이 개경(開京)에 거동하시다

◇설도간이 주공(公主)를 뵈이고 노획한 바 남여 오십인(男女 五十人)과 좋은 말 다섯 필을 바치니 왕

(王)과 공주(公主)가 잔치를 베풀어서 위로하였다

◇설도간이 군령(軍令)이 엄숙하여 사졸(士卒)들이 떨고 두려워하여 설도간이 지나는 바에는 조금도  

침범할 생각을 못하였다. 

 적(賊)이 연기(燕岐)에 주둔 했다는 말을 듣고 이틀 갈것을 하루에 가고 불의(不意)의 꾀를 내서 두번

싸워 적(賊)을 패(敗)한 것이다.

 그의 힘이였다.

 유월(六月)

 정묘(丁卯) 초하루에 왕(王)과 공주(公主)가 강화(江華)로 돌아오다.

◇김흔(金炘)을 죽전(竹田)에 보내고 한희유(韓希愈)를 충청(忠淸)에 보내고 나유(羅裕)를 교주(交州)

에 보내서 합단(哈丹)의 남은 적(賊)을 추격하여 잡으니 신미일(辛未日)에 적(賊) 오백팔십인(五百八十

人)이 희유(希愈)에게 항복하고 합단(哈丹)의 아들 노적(老的)이 군졸(軍卒)을 이끌고 죽전(竹田)을 넘

어서 평양(平壤)으로 향하거늘 나유(羅裕)가 이를 막고 장차 배를 노아 상륙(上陸)하려하니 현문혁(玄文

奕)이 말리면서 하는말이 저기는 언덕이 지형(地形)이 낮고 돌아드는 곳이니 복병(伏兵)이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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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다하니 유(裕)가 듣지 않더니 행렬(行列)을 이루지 못해서 적(賊)이 크게 이르거늘 나유(羅裕)가 

군사를 지휘하며 물러가서 겨우 배에 오르자 낭장(郞將) 이무(李茂)와 수십인(數十人)이 미쳐 배에 오

르지 못하였다. 문혁(文奕)이 배위에 서서 불러서 가로대 무(茂)아 힘을 써서 능(能)히 기특한 공적(功

績)을 세우면 나라에서 포상(褒賞)이 있을 것이니 몸을 버리고 포로(捕虜)가 되여 처자(妻子)에 욕을 

보이는 거와는 어떤것이 더 낳느냐 하니 이무(李袤)가 수십인(數十人)과 더불어 독산(獨山)을 질주하

며 적장(賊將)을 경시(輕視)하고 말에서 내려 호상(胡床)에 앉아서 그 무리를 나누어 산(山)을 에워싸

고 올라갈 때에 날라오는 화살이 비오듯 하거늘 이무(李茂)가 나무를 가까히하고 섰으니 날은 저물고 

주림이 심하여 전대속에 있는 마른 양식을 씹고 또 군사에게 일러가로대 남아(南兒)가 죽는 가운데에 

생명(生命)을 구(求)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활을 당겨 왼쪽으로 쏘아서 바로 맞추니 적장(賊將)

의 목구멍이 활줄에 응하여 거구러졌다

 적중(賊中)이 스스로 어지럽거늘 무(茂)등이 크게 부르짖으며 핍박하여 공격하니 머리를 베인것이 헤

아릴 수 없었다.

◇낭장고세(郎將高世)를 보내서 원(元)나라에가서 청(請)하여 친(親)히 성절(聖節) 생신(生辰)을 치하

(致賀)하고 아울러 다시 개경(開京)에 천도(遷都)할 것을 아뢰니 제(帝)가 윤허(允許)하다

◇원(元)나라에서 해도만호 황흥(海道萬戶 黃興)과 장유천호은실(張侑千戶殷實)과 당세웅(唐世雄)등을 

보내서 배 사십칠(四十七) 수로써 강남(江南) 쌀 십만석(十萬碩)을 싫고 와서 꾸어주니 이는 세자(世

子)가 일찌기 아뢰되 해마다 국민이 전쟁속에서 수자리에서 헤매며 침식(寢食)도 편히 못해서 농사도

실시(失時)가 되어 기근(飢饉)이 심하다 했으므로 이렇게 하사(下賜)를 받아 칠품이하(七品以下) 낮은

직위(職位)부터 무직백성(無職百姓)까지 차등(差等)을 두어 쌀을 고루 나누어 주게 되었다.

 제(帝)의 뜻은 원래 빈민(貧民)을 구제하는데 있었으나 이제 빈민을 먼저하지 않고 부(富)한 사람도 

많이 차지하였다

 칠월(七月)

 구급별감(救急別監)을 충청도(忠淸道)와 서해도(西海道)로 나누어 보내다

 ◇민헌으로 우승지(右承旨)를 삼으니 이때에 승지(承旨)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판사(判事) 이덕손(李德孫)과 권의(權宜)및 헌이다

 내료(內僚)를 부탁해서 구(求)하거늘 왕(王)이 취사선택(取捨選擇)이 난처(難處)하여 손수 TJㅓ 삼인

(三人)으로 하여금 탐지(探之)하였는데 민헌이 뽑힌 것이다.

◇정당문학 정가신(政堂文學 鄭可臣)을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절일(節日)을 하례하다

◇원(元)나라에서 절서관(浙西管) 전사대탑(田使大塔)등을 보내와서 죄(罪)를 용서하였다

◇안전으로 서북면 도지휘사(西北面 都指揮使)를 삼다.

◇날이 가물고 흉년이들어서 안집별감(安集別監)을 각도(各道)에 나눠 보내서 적당히 조세(租稅)를 감

(減)해 주었다

 팔월(八月)

 첨의중찬 허공(僉議中贊 許珙)이 죽었다.

 공(珙)은 공암현(孔巖縣) 사람이니 성질(性質)이 공손하고 검소하며 생산(生産)을 일삼지 아니하고 비

록 벼슬이 높이 되었으니 식시(食時)dp 한 그릇을 사용(使用)하는데 불과(不過)하며 베이불(포피:布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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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돌자리로대 거처(居處)할때 태연하고 여러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말을 조심하였다.

 소시(少時)쩍에는 한종을 거느리고 옷은 살을가리면 그만이요 대개 허송세월이 없으며 버린 시체(屍

體)를 보면 스스로 물어주었다.

 일찌기 달밤에 거문고를 타더니 이웃집 처녀(處女)가 담을 넘어서 달려왔다 허공(許珙)이 감(敢)히 가

까이 하지 못하고 예의(禮義)로써 효유(曉喩)하니 그 처녀(處女)가 수줍어하며 돌아갔다. 죽은 후에 시

호(諡號)를 문경공(文敬公)이라 하다

◇장군 김위랑(將軍 金位良)을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동경번주(東京蕃州)등에 인물(人物)을 추쇄

(推刷)하였다.

◇이덕손(李德孫)으로 서북면 지휘사(西北面 指揮使)를 삼다

◇임금의 가까운 시자사랑(侍者郞將) 김용검(金龍劍)을 보내서 경상 전라 충청도(慶尙 全羅 忠淸道)의 

소복별감(蘇復別監)을 삼으니 이 지방(地方)(주군:州郡)이 적(賊)의 해(害)를 받아서 백성(百姓)이 시 

달려서 의지할 곳 없는 무리들이 호세(浩勢)를 부리며 소요하고 원망과 비방이 서로 더하며 천문(天  

文)이 여러차례 변하여 장차 관리(官吏)의 선악(善惡)을 조사하여 상벌(賞罰)을 시행(施行)하기로 하였

다.

 구월(九月)

 홍자번(洪子藩)으로 판전리사사세자사(判典理司事世子師)를 삼고 조인규(趙仁規)로 판군부사사세자부

(判軍簿司事世子傅)를 삼고 염승익(廉承益)으로 판판도사사세자보(判版圖司事世子保)를 삼고 정가신 

(鄭可臣)으로 첨의찬성사세자이사(僉議贊成事世子貳師)를 삼고 김흔(金炘)으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  

事)를 삼다.

◇군사에 피해(被害)가 있는 주군(州郡)을 명(命)하여 조세(租稅)를 면제(免除)하다.

◇원(元)나라에서 홍중경(洪重慶)을 보내서 왕(王)에게 벼슬을 주되 정동행중서성좌승상(征東行中書省

左丞相)을 삼고 인후(印候)로 진변만호부달노화적(鎭邊萬戶府達魯花赤)을 삼고 송분으로 선무장군지변

만호(宣武將軍鎭邊萬戶)를 삼고 유석(劉碩)으로 충현교위관군천호(忠縣校慰管軍千戶)를 삼아서 다 금 

패(金牌)를 하사(下賜)하다.

◇전보궐조간(前補闕趙簡)으로 기거주가(起居注簡)을 삼으니 부친상(父親喪)을 당(當)하고 려묘(廬墓  

) 삼년(三年)을 했으므로 특별히 이 직위(職位)를 내려준 것이다.

◇병오일(丙午日)에 왕(王)이 원(元)나라에 가다.

◇두가지 죄(罪)를 용서해서 나려주다.

◇왕(王)이 흥의역(興義驛)에 머물렀더니 랑장강미(郞將康渼)가 원(元)나라로 부터 돌아와서 제(帝)가 

왕(王)이 머무르기를 명(命)하므로 들어가서 조회하고서 돌아오다.

◇인후(印候)를 보내서 원(元)나라로 가서 새매를 바치다.

◇제(帝)가 세자(世子)에게 내려주되 상주국고려국왕세자(上住國高麗國王世子)를 특진(特進)하고 금인

(金印)을 하사(下賜)하고 인하여 수정(水精) 술잔과 물소를 연닢잔 왕배(王杯)와 진미(珍味)를 하사(下

賜)하여 사랑을 하였따.

 자단전(紫檀殿)어안(御案)앞에 불러서 보니 물건이 있어서 큰것은 둥굴고 작은 것은 뾰족하고 빛이  

깨끗하고 단단하니 높이가 자 오(五)촌쯤 되어서 속이 술이 두어말 드리가 되니 호사발국에서 바친바  

락타조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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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帝)가 세자(世子)를 명(命)하여 보게 하고 인하여 세자(世子)와 따라온 신하에게 술을 하사(下賜)

하고 정가신(鄭可臣)을 명(命)하여 시(詩)를 부(賦)하게 하니 가신(可臣)이 시(詩)를 올려 이르되 알의 

크기가 동이만하니 그속에 불로주(不老酒)를 감추었구려 원하건데 천세수(千歲壽)를 누리시옵고 술향 

기 해동(海東)사람까지 미치는 구려 하니 제(帝)까 아름답게 여기고 어갱(御羹) 한 그릇을 하사(下賜) 

하다.

 세자(世子)가 무릇 들어가서 뵈일적에는 반드시 가신(可臣)으로 따르게 하였다.

 제(帝)가 일찌기 요동수정도(遼東水程圖)를 관상(觀賞)할 새 수역(水驛)에 두고저 해서 가신(可臣)에 

게 말해 가로되 너의 나라에는 생산(生産)하는 바가 없고 오직 쌀(미:米)과 베(포:布)가 약간 뿐이니 

만일에 육지로 수출(輸出)하면 길이 멀고 물건이 무거워서 운수(運輸)가 소비(消費)를 충당(充當)하지 

못할 것이니 이제 너를 강남행성좌승(江南行省左丞)을 수여(授與)하여 하여금 바다의 운수(運輸)를 주 

관(主管)코저 하오니 해마다 곡식이 약간(若干) 천객과 마(馬)이 약간(若干) 천필(天匹)을 거둘 것이다

 어찌 국내비용(國內費用)의 만분(萬分)의 일(一)만 보충(補充)하리요.

동인(東人)의 도시민자본(都市民資本)을 충족(充足)하리라.

 가신(可臣)이 대답하여 가로되 고려(高麗)는 산천(山川)이 수풀(림:林)과 숲이 십분(十分)의 칠(七)이 

되니 경작(耕作)과 방적(紡績)의 노력(勞力)으로 겨우 구체(口體)의 비용을 유지할 뿐이니 하물며 그 

사람이 바닷길을 익히지 못했으니 신(臣)의 좁은 소견으로 혹(或) 불편(不便)할까 두렵습니다.

 제(帝)가 그렇다고 하였다.

 겨울 시월(十月)

 분포하여 도지휘사 송분(都指揮使 )을 경상도(慶尙都)로 보내고 한희유(韓希愈)를 동북면(東北面)으 

로 보내고 김지숙(金之淑)을 서북면(西北面)으로 보냈다.

십일월(十一月)

 왕(王)이 안남(安南)에서 사냥하다.

 ◇지밀직사사나유(知密直司事羅裕)를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정월(正月)을 하례(賀禮)하다.

십이월(十二月)

 상장군유비(上將軍 柳庇)와 장군(將軍) 허평(許評)을 보내서 원(元)나라에 가서 세자(世子)가 본국(本

國)에 돌아가기를 청하다.

◇박의(朴義)로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삼고 이혼(李混)으로 좌부승지(左副承旨)를 삼으니 무릇 직명 

(職名)에 좌우(左右)가 있는 것은 우(右)로 상등(上等)을 하니 원(元)나라 제도(制度)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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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편집하다 서광출판사에서 ‘고려사절요’를

보게 되었다.

충렬왕16년부터 17년까지 몽고족 합단이 쳐들

어와 우리마을에서 격퇴된것이 쓰여있어 부랴부

랴 목촌향교 전교님께 해석을 부탁했다.

당시의 싸움을 연기대첩이라 하는데 서면에서

연기대첩을 빼 놓아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꼴

이 되리라고 판단했다.

책이 약속된 시일보다 늦더라도 해석문과 원본

을 같이 인쇄하게 된것이 다행한 일이다.

여름내내 연기군내 사찰을 조사한것과 3년동안

조사한 연기군내 도요지중 서면편만 발최하여

넣게 된것은 미리준비한 덕 이리라.

올 한해는 정말 짧았다.

내년 역시 짧은 한해가 되길바란다.

-문화과장 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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